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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소비자의 식생활이 다양화․고급화되면서 시설채소 농가와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시설채소 중에는 과채류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산지가 형성되어 생산되고 있다. 

  주산지는 고정되어 있고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사회경제

적 여건 변화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부단히 변화하고 있

다. 동일한 주산지에서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부체계나 재

배품종을 전환하는 등 생산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주산지의 생

산 및 유통조직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도 농가의 경영성과가 상이하

다. 이러한 주산지의 변화는 과채류 수급과 농가의 경영성과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과채류 품목의 수급균형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서는 품목별 주산지 분포와 경쟁관계, 앞으로의 변화전망 등 주산지

별 기본자료가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과채류 가운데 생산비중이 큰 수박, 참외, 오이, 딸기를 

중심으로 주산지 구조를 파악하고 주산지별 변화동향과 변화의 요인

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주산지별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주

산지간, 주산지내의 변화를 전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사지역의 

농업기술센터 품목담당자와 도 농업기술원 품목시험장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가 과채류 주산지 육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

기를 기대한다.

                                         200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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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80년대 이후 소득증가와 더불어 고급원예작물의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채소 농가와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

가하였고, 시설채소 중에는 과채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채류는 대체로 주산지가 형성되어 생산되고 있는데, 자연적․사회

적 여건변화에 따라 주산지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채류의 수

급균형을 통한 농가의 소등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주산지

에 대한 기본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과채류 가운데 생산비중이 

큰 수박, 참외, 오이, 딸기를 대상으로 주산지 분포와 주산지별 생산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주산지별 경쟁력 분석을 통해 이들 품목의 

주산지 변화를 전망하고, 일반적인 주산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산지는 타 지역보다 특정 작물의 생산이 집중되어 

있고, 어떤 통합된 체제에 의해 생산되어 타 지역보다 생산력이 높

으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주산지는 

고정되어 있고, 영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있다. 또

한 주산지는 생산지역의 타 지역 이동뿐만 아니라 주산지 내에서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과채류의 경우도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각지

에 많은 주산지가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변동될 것이다. 그러나 과채

류의 경우는 다른 작물에 비해 주산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채류는 시설재배가 대부분이고 자본․기술 

집약적이라는 특성이 있고, 고정된 시설에 의해 생산시기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품목의 주산지 변화를 전망해 보면, 수박은 소비의 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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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진행되면서 공급체계도 바뀌어 동일 주산지 내에서도 촉성작

형, 반촉성작형, 억제작형 간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노지재배 수박에 대한 수요 감소로 고창지역은 쇠퇴하고 노지억

제작형 및 시설억제작형 도입이 가능한 봉화, 음성지역이 부각될 것

으로 전망된다. 참외는 현재의 성주, 함안, 고령지역 등에서 생산․

유통기술이 우위에 있는 성주와 성주 인근지역으로의 집중화가 예상

된다. 노지재배 오이 주산지는 현행 여주, 포천 등에서 노지억제작형

에 유리한 연천, 홍천, 제천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시설재배 오이의 

전통적 주산지인 구례, 고흥, 광양, 창녕 등은 장기간 재배에 의한 연

작피해, 시설의 노후화, 기술의 진부 등으로 정체할 전망이고, 춘천, 

부여, 공주, 평택 등이 새롭게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예농산물의 과잉기조가 나타나고,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대두

됨에 따라 주산지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산지로서 지

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조건 하에서 과채류의 수요변화

에 대응한 품종 및 작형 선택 등 생산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

가야 한다. 또한 생산․유통활동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

구해 나가야 한다. 주산지의 출하량 점유율이 시장교섭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규모 산지가 될수록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

하 등으로 생산 및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등급화․표준화 등을 

통해 품질을 높여 다른 산지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주산지 육성은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채류

의 생산 및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다. 주산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협

동심이 기본 요체가 된다. 더불어 주산지를 둘러싼 지방정부, 중앙정

부, 농업기술센터, 품목시험장, 농협 등의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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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80년대 이후 소득증가와 더불어 고급원예작물의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는 농업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시

설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채소 재배면

적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시설채소 중에는 과채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6년을 기점으로 과채류 생산액이 조미채소 생

산액을 앞지르고 있다.

  과채류 생산액은 1985년 2천 4백억 원에서 2001년에는 3조 2천억 

원으로 16년 간 13배 증가하였고, 현재 전체 채소생산액(7조 2천억 

원)의 44%에 이른다. 다만, 과채류 생산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

터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채류는 대체로 주산지가 형성되어 재배되고 있는데, 자연적․사

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주산지가 변화하고 있다. 계절별 수급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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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동에 의해 주산지가 확대되는 경우와 축소되는 경우 등 산지간 

경쟁과 이동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주산지에서도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품종과 작부체계를 조정하는 등 생산구조

가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채류 주산지의 변화는 과채류의 수

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박의 경우 1995년 이후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

면서 출하시기를 조정하여 가격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

고 있다. 노지재배 수박의 전통적인 최대 주산지는 고창, 영암, 무안 

등 호남지역이었으나,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출하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봉화, 영주 등 경북지역에 새로운 산지가 형성되고 있다. 함안, 

부여, 논산, 예산 등 기존 노지재배 지역에서는 촉성재배를 통해 출

하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설재배로 작형을 전환하고 있다.

  한편, 주산지별 농가의 경영성과는 재배방법, 농가의 기술수준, 시

설형태 등 생산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지별 생산 

및 유통조직의 유무와 활동정도에 따라서도 경영성과가 상이하다. 

개별활동보다는 공동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경영성과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결국 주산지의 변화와 특성이 과채류 수급균형과 농가의 경영성과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과채류 품목의 생산동향을 파악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농가의 영농형태 변

화 등 품목별 주산지에 대한 기본자료가 필요하다. 주요 품목별 주

산지의 분포와 경쟁관계, 앞으로의 변화전망 등 주산지별 자료가 수

집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 분포와 그 구조를 파악하고 

산지의 변화동향과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산지

별 경쟁력 검토와 주산지간 또는 주산지내의 변화를 전망하고 주산

지 발전방향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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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채소류의 주산지 및 산지간 경쟁을 주제로 한 국내연구는 빈약한 

편이고, 그나마 198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다. 

  구천서(1980)의 ｢경제작물의 주산지와 수익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후 작물별 주산단지가 어디인가, 그 입지요인은 무엇인

가 등을 서술하고 주산단지 조성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늘, 양

파, 고추, 고랭지채소의 입지요건과 수익성을 분석하였으나 주산지로

서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요인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전창곤(1985)은 ｢대도시 시장권 농업지역의 생산지대 형성과 요인

분석｣에서 주산지 구분을 농업지대라는 입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

다. 대도시 시장권을 중심으로 축산물, 과수, 시설원예, 노지채소 작

물의 생산지대 형성 과정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대상작물의 수급 및 

가격변화 등 경제적 요인분석이 미흡하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이중웅(1994)의 ｢마늘․양파 주산지 육성방

안｣ 연구가 있다. 마늘․양파의 수급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두 작물

의 주산지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육성 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이 연구는 주산지 육성을 위한 기능조직체 구성을 제안한 특징

이 있으나, 주산지를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 접근이다.

  이와 같이 국내 주산지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은 주산지를 정태적

인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자연적인 입지조건만을 고려하고 있

다. 그러나 주산지는 자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요인

에 의해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주산지의 형성과 쇠퇴가 주산지간 

또는 주산지 내에서의 경쟁과 보완활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간

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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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주산지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주

산지 관련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로 堀田忠夫(1979)의 연구가 있다. 

堀田忠夫는「産地間競爭と主産地形成」에서 주산지의 성립 요건을 

다음 지표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①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다수

의 농가가 모여서 존재할 것, ②생산농가의 대부분이 당해 농산물을 

기간부문으로 도입할 것, ③지역 총 판매량이 시장에서 명산품으로 

인정될 정도의 크기일 것, ④그 지역 생산농가가 생산․유통단계에

서 기능적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이다. 이상 4개의 지표를 충족하

는 경우 그 지역을 ‘주산지’라 하고, 지표 ④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농가의 집합으로서 해당 농산물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간주

하여 단순히 ‘산지’로 정의하였다. 堀田忠夫의 정의가 아직까지 주산

지에 대한 일반적 정의로 정착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주산지 관련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로는 香月敏孝의 ｢遠隔地施設園藝の立地について硏究(1983)｣, ｢

野菜作立地の展開過程(1986)｣, 南石晃明의 ｢市場不確實性の下によっ

て主産地の生産出荷計劃(1992)｣, 糸原義人의 ｢農業經營主體論(1992)｣

등이 있다. 香月敏孝는 주로 입지론적 입장에서 주산지 형성과 변화

를 분석하였다. 南石晃明과 糸原義人의 연구는 선형계획과 주성분분

석 등 수리계획법을 이용하여 주산지구조와 특성분석을 시도하였다. 

  최근의 연구 가운데 佐藤和憲는 ｢靑果物流通チヤネルの多樣化と

産地のマーケティング戰略(1998)｣에서 청과 주산지 문제를 기존 주

산지 형성에 관한 접근시각에서 진일보하여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검

토하였다. 즉 산업 조직론과 산지 마케팅 전략, 그리고 청과물 유통

의 정보화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大西敏夫 외는 ｢園藝産地の展開と

再編(2001)｣에서 청과물, 화훼 등 원예산지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

른 산지의 동향을 검토하고 품목별 농가의 대응방안과 전개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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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대상 품목은 과채류 가운데 생산액 비중이 큰 수박(19%), 딸

기(18%), 오이(13%), 참외(12%) 등 4개 품목이다. 4개 품목이 전체 과

채류 생산액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박은 주산지가 전국으

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참외는 오히려 특정지역으로 집중화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어 이 두 품목을 집중 분석하였다.

  주요 과채류 주산지의 분포는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한 작물별 점

유율을 고려하여 파악하였다.1 또한 과채류가 주년 생산 주년 소비되

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점유율은 낮으나 특정시기에 도매시장 출하 

비율이 높은 지역도 포함하였다. 조사대상 주산지는 이러한 실적을 

고려하여 총 1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표 1-1>. 해당지역의 실태파악

을 위해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모니터인 농업기술센터 품목

담당자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주산지별 연혁과 발전과정, 기술구

조와 기술 수준, 생산 및 유통실태, 작형별 생산비 등이다.

  과채류의 계절별 도매가격과 주산지별 반입량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사하였고, 주산지별 물류비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품목별 주산지 변화는 집중도

지수를 분석지표로 하였고, 주산지별 경쟁력 분석의 지표로 수익성

1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요 작물 지역별 재배 동향｣을 이용

하여 점유율이 상위 8위 이내에 속하는 지역을 주산지로 선정하였다. 상

위 8위까지의 누적 점유율은 50～70%에 이른다. 점유율은 품목별로 해당지

역의 재배면적이 전국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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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품목별 조사대상 주산지

조사대상 지역

수 박   함안, 고창, 부여, 봉화 음성

참 외   함안, 성주

오 이   순천, 구례, 평택, 춘천

딸 기   논산, 밀양, 담양 

계 14개 시군

과 산지간 경쟁력지수를 활용하였다.2 

  이 보고서는 모두 6개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

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주요 과채류의 수요와 공급, 가격변화 등을 

정리하고 수급상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

산지 분포 현황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산지 개념을 검토

하고 연구대상 품목의 주산지 변화추이와 주산지별 특징을 정리하였

다. 제4장에서는 주산지가 확대, 정체 내지 축소하는 요인을 조사자

료를 바탕으로 산지의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아울러 동일한 작형 간의  도매 경락가격, 출하형태 등 주산지별 경

쟁관계를 파악하고, 주산지별 기술수준, 산지간 경쟁력지수, 수익성 

2
집중도 지수 CRk)= ∑

n 

k=1
Sk (Sk는 k 지역의 점유율)로 나타내며, 특정

품목의 해당시군 재배면적이 전국재배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

미한다. 

 산지간경쟁력지수=
해당산지생산물의 출하가격생산비+유통경비

전국동일생산물의 평균시장가격평균생산비+평균유통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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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주산지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제5장은 앞에서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주산지간 또는 주산지내의 변화를 전

망하고, 주산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앞에서의 논의를 요

약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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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요 과채류 수급 현황과 과제

1. 과채류의 수요 현황

1. 1.  과채류 소비량 변화

  채소 전체의 1인당 소비량은 1980년대에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연평균 0.6%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채소  

소비감소의 주원인은 비중이 큰 엽채류와 근채류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소득 증가로 고급 채소

류인 과채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채소 전체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과채류 소비는 1981년 이후 연평균 3.8% 증가를 보이고 있으

며, 2001년 국민 1인당 채소 소비 중 과채류 소비량 비중은 24%로 

엽채류 다음이다<그림 2-1>. 

  과채류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까지는 가격이 상승하는데도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시설재배 확대로 공급이 연중 

가능하게 되였고, 소득 증가로 고급 과채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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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채소의 1인당 소비량 변화

0

20

40

60

80

100

12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근 채 류

엽 채 류

과 채 류

조 미 채 류

양 채 류

1인 당  소 비 량 (kg)

자료: 농림부, ｢채소생산실적｣, 해당 연도

기 때문이었다. 수요구조가 계절적 수요에서 주년 수요로 변화되면

서 연중으로 소비가 확산되고, 소비량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한 품목이 출하시기에 따라 전혀 다른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

도로 상품의 차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가

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는 줄어드는 

일반화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과채류 1인당 소비량은 1980년 26.2kg에서 1990년 30.9kg, 1995년 

54.3kg, 2001년에는 56.1kg으로 증가하여 1980~2001년 연평균 3.8%의 

성장을 보였다.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한 기간은 시설재배 면적이 크

게 늘어난 1988년부터 1995년까지이며 이 시기 소비 증가는 연평균 

5.0% 에 달하고 있다. 

  1995년 이후 2001년까지는 과채류의 소비 증가가 둔화되어 연평균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기간 과채류 소비 동향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수박은 연평균 4.3%, 참외는 5.0% 감소한 반면, 오이는 

4.9%, 호박은 11.4%, 딸기는 2.7%, 토마토는 2.0% 증가하였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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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요 과채류의 1인당 소비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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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부, ｢채소생산실적｣, 해당 연도

1. 2.  과채류의  계절별  소비 변화

  과채류의 시설재배가 증가하면서 계절별 소비도 많은 변화를 보이

고 있다. 1992 ~ 2001기간 계절별 과채류의 소비량 추이를 보면 봄철 

5.7%, 겨울철 5.4%, 가을철 3.6% 순으로 증가하였다. 여름철 소비는 

평균 0.3% 증가하여 다른 시기에 비해 정체되었다. 노지재배 위주였

던 과거에 비해 봄철과 겨울철, 가을철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

의 주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3>. 

  2001년 기준 과채류의 계절별 소비량 분포는 여름철 40.6%, 봄철  

34.0%, 가을철 14.4%, 겨울철 11.0%로 나타났다.3 과채류 소비가 주년

화됨에 따라 소비량도 늘어났다. 그러나 수박, 참외 등 일부 품목은 

과거 주 생산시기였던 여름철에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3 가락동 도매시장 반입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봄철은 3～5월, 여

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은 12～2월로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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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과채류의 계절별 1인당 소비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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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출하지 분석집｣, 해당 연도

 있다. 여름철 장마기에 출하되어 당도와 외관이 좋지 않고, 소비대

체 품목이 많아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낮기 때문이다.

  주요 과채류의 수출액은 1996년 1,650만 달러에서 2001년에는 1억 

3,220만 달러로 연평균 52% 증가하였다. 2001년 품목별 수출은 파프

리카(4,030만 달러), 토마토(1,540만 달러), 오이 (1,15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과채류 수출 대상국은 주로 일본으로 대일 수출량이 국내 

공급량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출로 인해 국내 가격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과채류는 토마토와 딸기이다. 오이는 수출용 품종이 

별도로 있어 국내 오이 가격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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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채류의 공급 현황

2. 1.  과채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

  과채류 재배면적은 1980년 5만 4천ha에서 1995년에는 9만ha로 연평

균 3.5%의 증가를 보여 왔으나, 1995년 이후 감소하여 2001년에는 7

만 1천ha 수준이다. 1995년 이후 과채류 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시설

재배 면적의 증가보다 노지재배 면적의 감소가 컸기 때문이다<그림 

2-4>. 그러나 생산성이 높은 시설재배 면적 증가로 총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의 노지재배 면적은 1만 6천ha로 전체 과채류 재배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재배 면적은 5만 5천ha로 전체의 78%이

다. 1995년 이후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노지재배 면적은 4.0% 감소한 

반면, 시설재배 면적은 0.7% 증가하였다. 

그림 2-4. 과채류 재배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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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채류 단수는 1980년 1,843kg에서 2001년에는 3,746kg으로 연평균 

3.4% 증가하였다. 노지재배 단수는 연평균 1.7% 증가하여 2,570kg인 

반면, 시설재배 단수는 연평균 3.5% 증가하여 4,090kg이다.  

  과채류 생산량은 1980년에 100만 톤에서 1995년 245만 톤으로 연

평균 6.2% 증가하였으나, 1995 ～ 2001기간에는 연평균 1.4% 증가하

는데 그쳤다. 1995년 이후 2001년까지 시설재배 생산량은 5.6% 증가

한 반면 노지재배 생산량은 11.2%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2.  과채류의  생산액 변화

  채소 전체 생산액은 2001년에 7조 2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과채류

가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가장 높다. 다음은 조미채소, 엽채류, 근

채류, 양채류 순이다. 1996년 이전에는 조미채소의 생산액이 가장 높

았으나 이후 과채류 생산액 비중이 높아졌다<그림 2-5>. 

그림 2-5. 채소류 생산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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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채류 생산액은 1985년 2천 4백억 원에서 2001년에는 3조 2천억 원으

로 지난 16년간 13배 증가하였다. 2001년 과채류 품목별 생산액 비중은 

수박 19%, 풋고추 19%, 딸기 18%, 오이 13%, 참외 12%, 호박 8%, 토마토 

7% 순이다. 1995년 이후 수박의 생산액은 감소 추세이며, 풋고추, 딸

기 등의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과채류의 유통 및 가격 현황 

3. 1.  과채류의  출하량 변화

  과채류 출하량은 1980 ~ 2001년 연평균 5.0% 증가하였다<그림 

2-6>.4 이 기간 노지재배 출하량은 연평균 3% 감소한 반면, 시설재배 

출하량은 12.7% 증가하고 있어 생산․소비가 연중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채류 소비가 주년화되면서 시설을 활용한 촉성재배, 반촉성재배 

출하량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노지재배 출하량은 소비대체 품목의 

증가와 여름철 장마기 소비 감소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채류 시기별 출하량 분포는 1990년대에는 자연적 요인으로 7～8

월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 올수록 산지에서 출하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어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를 피하고 있다<그림  

2-7>. 농가는 기존 노지재배에서 촉성․반촉성재배로 출하시기를 앞

당기거나, 차광재배 등 억제재배를 통해 출하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격을 수취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다. 

 4 서울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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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과채류 출하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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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과채류의  가격 및 출하량 변화 요인

  과채류의 실질농가판매 가격은 1993년까지 높게 형성되다가 이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2-8>. 이는 과채류가 노지재배에

서 시설재배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출하시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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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 및 1인당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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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실질농가 판매가격 및 1인당 소비량은 3개년 이동평균한 것임. 

자료: www.kosis.go.kr 

  출하시기의 변화로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출하시기에 따라 가

격도 다르게 형성된다. 예를 들면 수박은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7～8월에 집중 출하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시설재배면적의 증가로 

연중 출하되고 있다. 12월에 출하되는 수박은 1980년대의 여름철 수

박과는 차별화된 상품이다.   

  과채류 가격은 여름철에 낮고, 가을, 겨울철에 높게 형성된다. 최

근 5년간 과채류 가격은 6～8월에 kg당 1,251원인 반면, 1～3월에 

1,981원, 9～12월에 1,668원으로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1992년 이후 가격이 하락한 것은 출하량의 80% 이상이 시설재배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상품 차에 의한 가격 상승요인이 제거되었기 때

문이다.  

  주요 과채류인 수박가격은 1～3월에 가장 높고, 4월 이후에는 출

하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낮아지다가 8월에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한다. 수박가격이 1～3월에 가장 높은 것은 촉성재배에 의한 출

하가 시작되는 시기로써 출하지역이 기온이 온난한 경남 지역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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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수박 계절별 출하량 변동, 199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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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반입량은 최대, 최소를 뺀 월별평균반입량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출하지 분석집｣, 해당 연도

한되어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지수박의 주 출하

기인 7～8월 가격이 낮은 것은 출하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공급

량이 많고, 장마로 인해 수박의 품질이 떨어지고 소비대체 과일의 

물량이 증가하여 수박 수요가 줄기 때문이다.

  수박 출하량의 계절변동을 보면<그림 2-9>, 1990년대 전반기는 주 

출하시기가 6～8월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가격이 높은 5～7월

로 앞당겨지고 있다. 이는 비닐 등 보온 농자재의 발달과 시설재배 

기술력 향상 등으로 정식과 출하시기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외 가격은 일반적으로 3~4월이 가장 높고, 5월 이후 급격히 하

락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3～4월 가격이 높은 것은 이 시기에 촉성

재배에 의해 출하가 가능한 지역이 경남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

어 공급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1～2월에 

촉성재배에 의한 참외가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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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참외 도매가격 변동, 199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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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격은 최대, 최소를 뺀 월별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출하지 분석집｣, 해당 연도

<그림 2-10>. 4월 이후의 주 출하지역은 충청․호남지역이나 다른 지

역에서도 공급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소비대체 과일

물량의 증가로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1992～2001년 출하량 계절변동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주 출하

시기가 5～7월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시설재배 면적이 증가하

여 주 출하시기가 4～6월로 한달 정도 앞당겨졌다<그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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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참외 출하시기 변동, 199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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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 59 416  3,400  7,612  9,364   2,457 

`97-`01 133 1037  4,534   8,657  9,387  2,033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 후

`92~`96`97~`01

주: 출하량은 최대, 최소를 뺀 월별 평균 출하량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출하지 분석집｣, 해당 연도

  딸기 도매가격은 1월이 높고 4월 이후에는 하락하고 있다. 1월에

는 딸기 출하지역이 남부지방에 한정됨에 따라 수요에 비해 출하량

이 적고, 다른 대체과일의 출하량도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

다. 4월 이후는 토마토, 참외 등 수요대체 품목의 출하량 증가와 함

께 기온상승으로 딸기의 상품성이 낮아져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품종과 재배방법 개발로 출하시기를 조정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딸기의 경우 1997～2001년 출하시기가

1992～1996년에 비해 앞당겨졌다<그림 2-12>. 출하시기를 앞 당기기 

위해 재배방법을 반촉성에서 촉성재배로, 촉성에서 초촉성재배로 전

환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출하시기를 보다 빨리 함으로써 시장에서 

물량 경쟁을 피하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확시기

도 당겨지고 있다. 5월 이후에 출하되는 딸기는 기온상승으로 품질

이 떨어지고 수박, 참외, 토마토 등 소비대체품목의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확종료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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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딸기 계절별 출하량 변동, 199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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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출하지분석집｣, 해당 연도

4 . 과채류 수급의 당면과제

  과채류 재배면적은 199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시설재

배 면적 및 단수의 증가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더욱이 2001

년 쌀 가격의 하락과 장기적으로 쌀 가격의 불안 심리가 작용하여 

벼 재배농가가 작목을 전환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 과채류 생산

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과채류의 과잉공급에 의한 가격 

하락이 과채류 농가의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작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작목 전환 의향조사 결과,5 수도작 대

신 타 작물을 도입할 경우 대체작목은 시설채소 46%, 과수 및 기타 

24%, 노지채소 21%, 축산 9%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2-13>. 수도작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2001년 1월10일～25일까지 전국 

수도작 농가 5,000호를 대상으로 전작의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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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수도작 농가의 작목 전환 의향

시설채소(45.9%)

과수 및 기타(24.0%)

노지채소(21.4%)

축산(8.7%)

 농가의 거의 절반이 대체작목으로 시설채소를 선호하고 있다. 시설

채소 중에서는 과채류 품목을 도입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농가의 의향대로 품목이 전환된다면 2001년의 과채류 품

목별 재배면적 증가는 2000년보다 토마토 93%, 오이 83%, 참외 37%, 

호박 37%, 풋고추 26%, 수박 3% 등으로 추정되어 과채류의 과잉생

산이 우려된다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는 재배면적이 작고 경영주가 젊을수록 많

았으며, 평야지대보다는 중산간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과채류 

주산지 인근의 농가일수록 시설채소로 전환하려는 비율이 높았다.

  과채류의 소비는 현재의 증가추세가 완만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주요 과채류의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6 대체

로 현재보다 소비를 줄이겠다는 비율보다는 현행 소비규모를 늘리거

나 현재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1>.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수도권 소비자 400명을 대상

으로 조사(2002. 12. 5～9)한 결과를 잠정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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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수박과 딸기는 현재 보

다 늘리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높고, 참외와 오이는 

현재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과채류를 구입할 때 고려하는 우선순위는 당도(37.3%), 

신선도(36.3%), 가격, 모양, 색깔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2>. 

이는 과채류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품질도 우수하

고, 가격도 저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채류의 생산과 소비의향을 고려할 때, 소비증가율이 생

산증가율보다 높다면 농가입장에서 판로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

대일 경우는 과잉공급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과

채류 생산과 소비 추이를 감안할 때, 소비증가보다는 생산증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채류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과채류의 수급불균형은 과채류 가격의 불안정을 야기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과채류의 과잉기조 하에서 과

표 2-1. 주요 과채류의 소비 의향
단위: %

수박 참외 오이 딸기

현재보다 증가 42.8 16.3 24.0 45.5

현재보다 감소  8.8 11.5  2.3  5.0

현재수준 유지 48.4 72.2 73.7 49.5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의향조사 결과, 2002.

표 2-2. 소비자의 과채류 구입 시 고려사항
단위: %

가격 당도 신선도 안전성 브랜드 모양 색깔 영양 계

9.7 37.3 36.3 0.5 0.9 6.3 8.3 0.6 10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의향조사 결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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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류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및 작기를 

유도하고 정부와 산지농협이 과채류 수급안정자금을 조성하여 출하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유통측면에서는 사이버거래 

활성화, 인터넷 등을 통한 농가의 정보 활용도 증진 등이 요구된다.

  생산농가는 자신의 생산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조직 활동을 강화하여 생산 및 유통비용

을 절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과채류 소비가 고급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과채류를 생산함으로써 수취가격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과채류 생산기반을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의 생산기반으로 

개선하여 수출확대를 통한 수급균형에도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이 큰 수요처임을 인식하고 중국, 대만 등지의 

수출시장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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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 과채류 주산지 구조 

1. 주산지의 개념과 형성과정

1. 1.  주산지에 대 한 개념

  우리나라에서 주산지와 관련하여 개념을 정립한 연구는 미흡하다. 

대체로 일본에서 주산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학자에 

따라 농업의 주산지를 보는 시각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산지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지리학적인 지역인 만큼 경제지리학적 

입장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산지는 농업의 본질인 생

산과 판매활동의 연속이라는 면에서 생산의 집단화를 비롯해 경영의 

집약화와 판매시장의 독과점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생산 및 출하의 기능적 조직체 구성을 통해 비교우위를 가

진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주산지는 타 지역보다 특정 작물의 생산

량이 대량으로 집중되어 있고, 어떤 통합된 체제에 의해 생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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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보다 생산력이 높고,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 생

산지역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주산지는 생산지역의 자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산지는 고정되어 있고, 영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

라 항상 변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은 영농활동의 전개에 

따라 집약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어느 작물의 시장수요가 있고 

이익이 높으면 토지는 그 새로운 작물생산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기술의 발전과 평준화, 운송수단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산

지가 생긴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는 생산시설의 보급에 의해 새로운 

산지가 형성되고, 이동되는 특징이 강하다. 시설재배 주산지는 시설

화의 진전에 따라 주년재배가 가능해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

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한편, 주산지의 변화는 생산지역의 타 지역 이동뿐만 아니라 주산

지 내에서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부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활동,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수취하기 

위해 품종․품목을 전환하는 활동, 첨단 재배시설의 도입 등이 주산

지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즉 주산지가 변화하는 것은 동

일한 지역 내의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원의 최적이용을 추구하기 때

문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한 과채류의 경우도 생산이 확대됨

에 따라 각지에 많은 주산지가 형성되었다. 앞으로도 국내외의 경제

여건 변화, 수급구조의 변화 등에 의해 과채류의 생산․유통․소비

에 변화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주산지도 변동될 것이다. 

  그러나 과채류의 경우는 다른 작물에 비해 주산지 변화가 상대적

으로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채류는 시설재배가 대부분

으로 자본․기술집약적 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시설재배에 의해 

생산시기의 조절이 가능하고 고정시설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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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주산지의  형성과정

  주산지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경제적

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된다. 주산지는 개별 농가의 집단 생

산지역인 산지의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으로 근래에 들어서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많다.

  주산지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赤嶋昌夫(1965)는 

주산지 형성이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농산물 시장조건의 변화와 농

업생산의 구조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산지형

성이 가지는 국지성이나 봉쇄성이 붕괴되고 비교유리성에 의해 산지

가 확대되고 재편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賴平(1982)은 근

접 지역 내에 있는 농가군이 동일작목을 경영의 주간 부문으로 선택

해서 대량생산, 규격통일, 계획적 출하체계를 만들고, 그 위에 개별 

농가가 실현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수반하는 혁신을 채택함으로

써 농업경영의 순수익을 높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香

月敏孝(1983)는 주산지 형성이 입지인자, 생산․출하의 비용인자, 시

장에서의 일정 상표(Brand) 확립과 판매비중(S㏊re)확보 등 유리한 가

격형성에 따른 수입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결국 주산지 형성은 기간작목의 지역특화를 중심으로 산지간의 경

쟁력에 기초하여 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주산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생산․유통을 통한 단위당 생

산비 및 유통경비를 줄임으로써 경쟁산지에 비해 경쟁력을 제고시키

려 한다. 그리고 조직력에 의한 기술혁신의 적극적 채택과 함께, 대

형 고능률 시설이나 기계를 도입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또

한 생산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제도금융이나 

조성금을 이용하여 농가의 경영성과를 높이려고 한다.

  이와 같이 주산지는 판매 및 관리 면에서의 조직형성을 통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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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유리성을 추구해 나아갈 때 보다 용이하게 형성된다. 주산지 

형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경영 형태의 동질 농가군을 

공동 조직하여 대형 고능률의 가공․유통․관리시설의 적정조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조직주체의 판매 관리기능이나 각 작목의 생산에

서부터 가공․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계획화되고 전문화될 필요

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 내의 이질적인 농가가 상호 화합에 의해

서 이해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농가간의 조직화가 광역으로 될수록 농가는 개인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하게 되어 공동조직의 성립․존속이 어렵게 된다. 그

리고 관리․조직 면에서 지도력(leadership)을 가지는 주체가 생산기

술, 가공․판매 등에 관해서 선구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거나, 주

산지 형성의 이익이 구성원 농가에 공정히 분배되지 못하거나 하여 

농가간의 이해가 대립될 때 주산지 형성은 어렵게 된다(賴平 1982).

1. 3.  우리나라의  주산지 정책과 내용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산지’ 또는 ‘주산단지’라는 용어는 

1960년대 이후 자급적 생산체계에서 상업적 생산체계로 이행하는 과

정에서 일부 작목에 한해 행정적 용어로 사용해 왔다. 농업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 집단화한 작목에 대해 생산 및 출하의 

기능적 조직체구성을 통한 산지육성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주산지는 주산지 개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구성원의 자조성과 협동심을 바탕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주산지간의 과당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지적산주의에 의한 최적 

생산 및 배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주산

지 육성을 위한 정책이 개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적 개념으로의 주산지는 특정 농산물이 주로 생

산되고 있는 일정 지역을 정부가 선정․고시하여 중점 지원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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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말한다. 이는 일본의 ‘지정산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주산단지 

지정의 목적은 재배면적이 지정기준 면적을 상회하고,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추고 있어, 생산 및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주산지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특

정 지역을 위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부가 제시한 정책수혜

조건을 갖춘 지역에 한에서 지원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정

부가 주산지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채소수급안정사

업, 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 등이 있다<표 3-1>. 

  주산단지 지정 기준은 농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하여 지정하고 있다.7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시 대상 품목은 가을무․

표 3-1. 산지 육성정책 관련 주요사업

주요 사업명 사 업 목 적

 채소수급안정사업

◦ 시장교섭력 배양

◦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구

◦ 산지유통개선

 농축산물자조금조성지원

◦ 농산물의 판로확대

◦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 시장교섭력 확보

 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
◦ 산지유통의 거점시설 설치

◦ 유통비용절감

 생산자조직육성사업
◦ 규격농산물 공급체계구축

◦ 산지생산유통의 효율성제고

자료: 농림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9～2002 

7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주산단지 지정기준 면적을 상회하고, 재배 및 

유통여건상 주산단지 지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당해 품목을 효율적으

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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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고랭지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시설채소, 파, 양채류 등이

다. 단지 지정 기준면적은 과채류의 경우 2000년에 20ha 이상에서 

2002년에는 30ha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단지 지정 지역 단위는 2000

년에는 시․군 단위였으나 2002년에는 읍․면 단위로 개편하였다.

  과채류 주산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2000년에 136개로 전국 1,060

개 채소단지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전남이 

20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 경북의 순이다<표 3-2>.

표 3-2.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현황

전국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시군수 374 4 6 6 4 2 31 39 27 45 40 58 58 44 10

단지수 1,060 5 8 8 4 2 56 111 99 136 135 194 186 97 19

시설
채소

시군수 136 2 3 4 4 2 20 10 7 15 13 20 16 17 3

단지수 136 2 3 4 4 2 20 10 7 15 13 20 16 17 3

자료: 농림부, 2000.

2. 주산지 구분

2. 1.  재배작 형에 의 한 구분

  일반적으로 과채류 생산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어느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출하되어 왔으나, 시설의 현대화와 소비의 주년화로 인해 

출하가 연중으로 분산되고 있다. 과채류의 출하시기는 재배작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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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채류의 작형은 일반적으로 촉성재배와 노지

재배로 구분되나 이를 세분하면 초촉성, 촉성, 반촉성, 노지, 노지억

제, 시설억제로 구분된다.8 

  작형별 생산비는 일반적으로 촉성이 가장 높고, 반촉성, 시설억제, 

노지억제, 노지 순이다. 작형간에 생산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생산

비 가운데 비중이 큰 광열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광열비는 일반적

으로 노지, 노지억제, 시설억제, 반촉성, 촉성, 초촉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작형별 출하 상품의 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8   원예사전(농경과 원예 발행, 1992)에서 규정하고 있는 촉성재배는 자

연상태의 노지재배(보통재배)보다 빨리 재배하는 작형이다. 근년에 비닐

과 플라스틱 재료의 보급에 따라 촉성재배의 기간이 확대되고 일부에서

는 억제재배(노지재배보다 느린 작형)와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었다. 촉

성의 정도에 따라 촉성(가장 빠른 작형), 반촉성, 조숙의 3작형으로 나누

어진다. 좁은 의미의 촉성재배는 다른 이름으로 가온재배로 불려 생육 

또는 수확기 전반을 가온하는 작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형

은 온실 등의 시설을 거의 전 기간 이용할 수 있다. 노지재배는 자연의 

기상조건하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작형이다.

  억재재배는 작물의 생육시기와 숙기를 보통의 노지재배보다 늦춰서 재

배하는 작형으로 고랭지나 고위도 지방에서 여름철의 냉냉한 기후를 이

용하여 평지대보다 늦게 출하할 경우나 난지(暖地)에서 가을부터 늦은 

겨울에 걸쳐 출하하는 재배작형이다. 최근에는 시설을 이용해서 늦게 

출하하는 재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생육후반에 보온이나 가온을 행한

다. 이 경우 시설억제재배에 해당된다. 억제재배는 장기간에 걸쳐서 재

배하는 작형으로 호칭되기도 하며 촉성재배로 이어지기도 한다. 딸기의 

경우 평지에서 8월에 묘 채취를 하던가 2월경에 주를 냉장하여 9월에 

정식, 10～11월에 수확하는 억제재배도 있다.

   초촉성재배는 원예사전에는 없는 용어인데, 일선 재배현장에서 통용되

는 용어로 촉성재배보다 수확기를 더 당기는 재배법으로 사용되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학문적 의미보다 주산지 현장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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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재배작형에 의한 주산지 구분

톤
가 격
   .
비 용

출 하 량

가 격

주 산 지 출 하 량

경 합

1 월 7 월 1 2 월

비 용

A
B

C
D

E

 일반적으로 초촉성, 촉성 물량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높고, 노지 물

량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낮다.

  과채류 농가의 소득은 출하시기의 가격과 작형별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개념적으로 볼 때 과채류 농가의 소득은 <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 E > B > D > C 순으로 높게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재배작형을 조정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해 A 또는 E 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재배작형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연적인 유리성이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의 모든 생산자가 A나 E 시기에 출하하기는 어렵다. 

  <그림 3-1>에서 A시기에 출하하는 지역을 A주산지, B시기에 출하

하는 지역을 B주산지, C시기에 출하하는 지역을 C주산지, D시기에 

출하하는 지역을 D주산지, E시기에 출하하는 지역을 E주산지라 하

자. 이 경우 A주산지의 재배작형은 일반적으로 초촉성, 촉성작형이 

해당되고, B주산지는 반촉성작형, C주산지는 노지작형, D주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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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억제작형, E주산지는 시설억제작형이 해당된다.  

  초촉성과 촉성 작형 주산지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광열비가 적게 

드는 남부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겨울철 수요의 증가로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 반촉성 작형은 촉성과 노지의 틈새시장에 출하하

기 위한 작형이며, 노지억제는 노지 작형과 시설억제 작형의 틈새시

장에 출하하기 위한 작형이다. 반촉성과 노지억제 작형으로 생산하

는 주산지는 가격 변동폭이 커 가격을 높게 받을 수도 있는 작형으

로 확대 가능성이 있다. 노지 작형은 주로 여름철에 출하하는 작형

이며, 여름철의 과채류 수요가 소비대체 과일이 많아 노지작형 주산

지는 축소되는 추세이다. 

  재배작형에 따른 주산지별 시장 지배력을 보면, A주산지는 경쟁산

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주도하게 된다. A주산지의 출하

가 종료되고, 반촉성 재배에 의한 B주산지의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

에서는 B주산지가 가격을 주도하게 된다. B주산지의 출하가 종료되

고 C주산지의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C주산지가 시장가격을 

주도하게 된다. C주산지의 출하가 종료되고 D주산지의 출하가 시작

되는 단계에서는 D주산지가 시장가격을 주도하게 된다. D주산지의 

출하가 종료되고 E주산지의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E주산지가 

시장가격을 주도하게 된다. 

  주요 과채류의 출하시기는 품목별 재배작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3-3>. 수박의 촉성재배 출하시기는 1～4월이며, 반촉성재배는 4～

6월, 노지재배는 7～8월, 노지억제재배는 9～10월, 시설억제재배는 

11～12월이다. 참외의 출하시기는 촉성이 1～3월, 반촉성은 3～4월, 

노지는 5～8월, 노지억제는 9～10월, 시설억제는 11～12월이다. 오이

의 출하시기는 촉성이 12～2월, 반촉성은 3～6월, 노지는 7～9월, 노

지억제는 10～11월이다. 딸기는 출하시기가 짧은 것이 특징이며, 촉

성이 11～2월, 반촉성은 2～6월, 노지는 4～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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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작형별 주요 주산지 분포를 보면 <표 3-4>와 같다. 수박의 촉

성작형 주산지는 함안, 진주, 의령, 창원 지역이며, 반촉성작형은 함

안, 부여, 고령, 진주, 창원, 노지작형은 고창, 부여, 영암, 무안, 영주, 

단양이고, 노지억제작형은 봉화, 음성, 시설억제는 음성, 부여 등이다. 

  참외의 촉성작형 주산지는 달성, 함안, 의령 등이고, 반촉성작형은 

성주, 김천, 칠곡 등이다. 노지작형은 여주 등 경기지역이고, 노지억

제(시설억제)작형은 정읍, 익산 등이다. 

표 3-3. 재배작형별 주 출하시기

수박 참외 오이 딸기

초촉성, 촉성 1～4월 1～3월 12～2월 11～2월

반촉성 4～6월 3～4월 3～6월 2～6월

노  지 7～8월 5～8월 7～9월 -

노지억제 9～10월 9～10월 10～11월 -

시설억제 11～12월 11～12월 - -

자료: 농림부,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2001

표 3-4. 재배작형별 주산지 현황

수박 참외 오이 딸기

촉성
함안,진주,의령,

창원
달성,함안,의령 구례,고흥,순천

밀양,진주,산청,

거창.김해

반촉성
함안,부여,고령,

진주,창원
성주,김천,칠곡 부여,천안,평택

논산,담양,부여,

완주

노지
고창,부여,영암,

무안,영주,단양
여주 등 고흥,순천,보성 -

노지억제 봉화,음성 정읍,익산,논산
춘천,화천,횡성,

홍천,제천
-

시설억제 음성,부여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정보센터 지역자문위원 조사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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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의 촉성작형 주산지는 구례, 고흥, 순천 등 주로 호남 남부지

역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촉성작형 뿐만 아니라 노지작형 주산지이

기도 하다. 반촉성작형 주산지는 부여, 천안, 평택 등 중부지역이다. 

노지억제작형 주산지는 춘천, 화천, 횡성, 홍천, 제천 등 강원도지역

과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는 소비의 특성상 촉성작형과 반촉성작형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촉성작형 주산지로는 밀양, 진주, 산청, 거창, 김해 등 경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반촉성작형 주산지로는 논산, 부여 등 충남지

역과 완주, 담양 등 호남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2. 2.  주산지 내 조직활동  여부에 의 한 구분 

  주산지를 구분함에 있어 주산지내의 생산 및 유통조직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조직의 활동정도에 따라 발전단계를 평가할 

수 있다. 조직활동의 구분지표는 생산측면의 경우 개별 생산, 개별 

생산과 일부 공동생산, 완전공동생산 여부로 분류할 수 있다. 유통측

면에서는 선별․포장, 브랜드, 출하․정산 활동을 개별로 하느냐 공

동으로 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표 3-5>. 

  <표 3-5>의 지표를 이용하여 주산지를 구분해 보면, 모두 24개 등

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6>의 ①과 같이 생산조직과 유통조직

이 없이 모두 개별로 활동할 때는 堀田忠夫가 규정한대로 단순산지

에 해당된다. 

표 3-5. 조직활동 여부에 의한 주산지 구분 지표

생산 측면
유통 측면

선별․포장 브랜드 출하․정산

① 개별생산

② 개별생산+부분공동

③ 공동생산

 ① 개별

 ② 공동

 ① 개별

 ② 공동

 ① 개별

 ②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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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조직활동 여부에 의한 주산지 구분

산지구분 생산활동
유통활동

유형
선별․포장 브랜드 출하․정산

단순산지 개별 개별 개별 개별 ①

주산지

완전개별
생산

개별 개별 공동 ②

개별 공동 개별 ③

공동 개별 개별 ④

개별 공동 공동 ⑤

공동 공동 개별 ⑥

공동 개별 공동 ⑦

공동 공동 공동 ⑧

부분공동
생산

개별 개별 개별 ⑨

개별 개별 공동 ⑩

개별 공동 개별 ⑪

공동 개별 개별 ⑫

개별 공동 공동 ⑬

공동 공동 개별 ⑭

공동 개별 공동 ⑮

공동 공동 공동 ꊉꊘ

완전공동
생산

개별 개별 개별 ꊉꊙ

개별 개별 공동 ꊉꊚ

개별 공동 개별 ꊉꊛ

공동 개별 개별 ꊊꊒ

개별 공동 공동 ꊊꊓ

공동 공동 개별 ꊊꊔ

공동 개별 공동 ꊊꊕ

공동 공동 공동 ꊊ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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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은 완전개별생산이나 유통활동 중 일부를 조직활동으로 할 

때, ②단계에서 ⑧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다. 생산은 부분공동으로 하

고, 유통활동의 일부를 공동으로 할 때 ⑨단계에서 ꊉꊘ단계까지 구분

할 수 있다. 생산은 완전공동이고 유통활동의 일부를 공동으로 할 

때, ꊉꊙ단계에서 ꊊ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ꊉꊙ단계와 같이 생

산활동은 완전공동인데, 유통활동은 모두 개별로 수행하는 주산지는 

현실적으로 출현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ꊊꊖ단계와 같이 생산활동과 

유통활동이 모두 조직화된 주산지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기는 하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주산지라 하겠다.

2. 3.  공동  이용조직에 의 한 경제적 효과

  <표 3-6>의 주산지 단계구분에서 숫자가 클수록 주산지로서 발전

된 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동활동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규모의 

유리성을 살리는 주산지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규모가 클

수록 경제적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동활동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보면 <표 3-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대형 농기계 및 시설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생산

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투입요소 및 농자재의 공동구입으로 구

입단가를 인하할 수도 있다. 공동 생산활동은 재배기술의 개량효과

를 초래하고, 높은 기술이 전파됨으로써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시장수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조직원간의 합의를 통해 작부체계나 출하시기를 조

정하여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유통측면에서는 대형 유통시설의 공동 이용으로 선별․포장, 저장 

등 출하경비를 절감하고, 공동수송에 의한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유통기술의 도입과 보급 촉진으로 저장․포장기술이 개량되고,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대외교섭력 강화를 통한 판매가격의 상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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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해당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하여 자신의 

영농활동에 반영할 수 있고, 공동판촉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장에서

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조직화를 통해 영농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찾을 수 있다.

 표 3-7. 주산지내 조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이용 내역 효과

생산측면

○대형 농기계․시설 공동이용

- 생산비 절감 효과

- 생산량 증가 효과

- 고품질 생산으로 평준화

○생산기술 개량․보급 촉진

- 생산량 증가 효과

- 생산비 절감 효과

- 품질 향상 효과

- 생산기간의 조절

유통측면

○대형 유통시설의 공동이용
- 출하 경비 절감 효과

- 운송비 절감 효과

○대외 교섭력 형성

- 판매가격의 상승 효과

- 부가 수익획득 효과 

- 투입요소 구입가격 절감 효과 

○유통기술 도입․보급 촉진

- 저장․포장 기술의 개량 효과

- 판매기간의 조절 효과

- 출하경비 절감 효과

기타

○생산․시황 등의 정보 수집기관의 설치

○광고․선전에 의한 판매 촉진․시장 개척

○자금 획득․도입의 촉진

자료: 堀田忠夫, 「産地間競爭と主産地形成」, 明文書房, 1979에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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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품목별 주산지 변화

3. 1.  품 목 별  주산지 분포와 변화

3.1.1. 수박

  수박의 촉성작형 주산지는 경남지역인 함안, 진주, 의령, 창원 등

이며 이들 지역의 수박은 1～4월에 집중 출하되고 있다<그림 3-2>. 

이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높아 생산비가 절감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자

연적 유리성을 가지고 있다. 반촉성작형 주산지는 함안, 부여, 고령, 

진주 등이며, 이 지역 수박은 4～6월에 집중 출하되고 있다. 7월부터

는 노지재배에 의한 수박이 고창, 부여, 영암, 무안, 영주, 단양 등지

에서 많이 출하되고 있으며,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출하되고 있다.  

그림 3-2. 수박 재배작형별 주산지분포와 출하시기  

촉 성 재 배 (1~4월 )
*함 안 , 진 주 , 의 령 , 창 원

억 제 재 배 (9~10월 )
*음 성 , 부 여 , 봉 화

   반 촉 성 재 배 (4~6월 )
*함 안 , 부 여 , 고 령 , 진 주 , 
  창 원

     노 지 재 배 (7~8월 )
*고 창 , 부 여 , 영 암 , 무 안 , 
  영 주 , 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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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억제작형에 의한 수박은 노지작형 주산지에서 출하가 종료되는 

9월부터 고랭지인 봉화를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뒤이어 시설억

제작형에 의한 수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박의 노지재배 면적은 1995년에 2만 6,230ha에서 2001년에는 

7,951ha로 크게 감소했다. 집중도지수의 변화를 보면, 상위 40%에 해

당하는 시․군이 1995년에는 8개에서 2001년에는 6개로 줄어들어 노

지재배 수박 주산지는 축소․집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8, 

그림3-3>. 노지재배 수박의 최대 주산지인 고창은 연작피해로 면적

이 대폭 감소하면서 일부는 시설재배 수박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인

삼 등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3-8. 노지재배 수박의 집중도
단위: %

순위

1995년 2001년 

시군명 점유율 시군명 점유율

전국 100.0(26,230ha) 전  국 100.0(7,951ha)

1 고창군 8.5 고창군 16.4

2 나주시 5.8 봉화군 6.7

3 영암군 5.6 영주시 5.7

4 무안군 5.1 영암군 4.9

5 신안군 4.7 단양군 4.5

6 북제주군 3.5 안동시 4.3

7 광주시 3.1

8 영주시 3.1

계 39.3 계 42.5

자료: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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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재배 수박의 재배면적은 1990년에 3,684ha에서 2001년에는 2만 

500ha로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박 주산지가 형성되고 있다. 집중

도지수를 보면, 상위 50%에 해당하는 시․군이 1990년에는 4개에서 

2001년에는 8개로 주산지가 확대․분산되고 있다<표 3-9, 그림3-3>. 

시설재배 수박의 주산지는 함안, 부여, 논산, 예산, 의령 등이나 이들 

지역은 답 전작으로 재배되고 있다. 호남지역의 익산은 시설재배 참

외 면적이 수박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시설재배 수박 주산지로 변

화하고 있다. 반면, 영남지역 중 진주는 수박에서 가지, 딸기 등으로 

작목이 바뀌어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9. 시설재배 수박의 집중도
단위: %

순위

1990년 2001년

시군명 점유율 시군명 점유율

전국 100.0(3,684ha) 전국 100.0(20,500ha)

1 함안군 18.2 함안군 15.9

2 성주군 11.4 부여군 7.3

3 의령군 10.5 의령군 6.9

4 부여군 8.3 진주시 5.1

5 논산군 4.6

6 나주시 3.4

7 예산군 3.2

8 익산군 3.0

계 48.4 계 49.4

자료: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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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수박 주산지 변화 추이(상위 50%)

0

2 0 0 0

4 0 0 0

6 0 0 0

8 0 0 0

1 0 0 0 0

1 2 0 0 0

나 주

영 암

무 안

신 안

북 제 주

광 주

영 주

고 창

고 창

봉 화

영 주
영 암 함 안

의 령
부 여

성 주

함 안

부 여

의 령

진 주

논 산

나 주

예 산

익 산

1 9 9 5 년

2 0 0 1 년

1 9 9 0 년

2 0 0 1 년

h a

노 지 재 배 수 박

시 설 재 배 수 박

단 양
안 동

자료: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해당 연도.

3.1.2. 참외

  참외의 촉성재배 작형 주산지는 달성, 함안, 의령, 고령 등이며, 이

들 지역 참외는 1～3월에 집중 출하되고 있다. 반촉성 작형의 주산

지는 성주, 김천, 구미, 칠곡 등이며 이 지역 참외는 3～11월에 출하

되고 있다. 특히 성주는 3월부터 출하를 시작하여 연장재배로 11월

까지 연중 출하가 가능한 지역이다<그림 3-4>. 정읍, 익산, 논산 등은 

반촉성 작형 지역으로 이 지역 참외는 4～6월에 출하되는 비율이 높

으나, 성주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 주산지에 비해 출하량 및 가격

경쟁력 면이 떨어져 쇠퇴하고 있다. 노지재배 지역은 여주 등 경기

지역으로 이 지역 참외는 5～7월에 주로 출하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출하에 따른 물류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산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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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참외 재배작형별 주산지분포와 출하시기 

촉성재배(1~3월)
*달성군, 함안, 의령, 고령

반촉성재배(3~11월)
*성주, 김천, 구미, 칠곡

반촉성(4~6월)
*정읍, 익산, 논산

노지재배(5~7월)
*여주 등 경기지역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해당연도

  참외의 재배면적 중 노지재배 면적은 1995년에 2,254ha에서 2001년

에는 600ha로 연평균 19.8% 감소하였다. 이는 노지재배 참외 주산지

인 파주, 화성, 포천, 연천 등의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

다. 시설재배 면적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참외와 대체할 수 있는 과일

이 많아지면서 참외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설재배 참외를 중심으로 집중도지수를 보면, 재배면적 상위 70%

에 해당하는 시․군이 1995년에는 7개에서 2001년에는 3개로 줄어들

어 주산지가 집중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성주를 비롯한 일부 경북

지역으로 집중화되고 있다. 성주는 참외의 최대주산지로 199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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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참외 주산지 변화 추이(상위 70%)

1 9 9 5

2 0 0 1

0

1 ,0 0 0

2 ,0 0 0

3 ,0 0 0

4 ,0 0 0

5 ,0 0 0

6 ,0 0 0

7 ,0 0 0

     성 주

성 주
    칠 곡

칠 곡

    김 천

김 천

    고 령
    대 구
    익 산

   정 읍

h a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해당연도

전국 참외면적의 39.3%를 점유했으나 2001년에는 54.9%로 높아졌다. 

성주 인근지역인 칠곡과 김천도 점유율이 1995년 14%에서 2001년에

는 15.5%로 증가했다<그림 3-5>. 이에 비해 논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지역과 익산, 정읍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의 시설재배 점유율은 감

소하고 있다. 이는 영남지역에서 생산된 참외의 가격과 품질이 소비

자로부터 높게 평가되면서 논산, 익산, 정읍 등의 재배면적은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 

3.1.3 오이

  오이는 다른 품목에 비해 주년 소비의 경향이 강하고, 가격변화에 

따라 수확을 빨리 종료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촉성작형에 의한 오이가 반촉성작형 출하시기에 출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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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성 재 배(12~2월)
*문경, 상주, 고흥, 순천,구례

반 촉 성 재 배(3~6월)
*부여, 공주, 천안, 평택, 용인

노 지 재 배(7~9월)
*춘천, 화천, 횡성, 홍천, 제천

시설억제재배(10~11월)
*고흥, 순천, 보성, 공주, 논산

촉 성 재 배(12~2월)
*문경, 상주, 고흥, 순천,구례

반 촉 성 재 배(3~6월)
*부여, 공주, 천안, 평택, 용인

노 지 재 배(7~9월)
*춘천, 화천, 횡성, 홍천, 제천

시설억제재배(10~11월)
*고흥, 순천, 보성, 공주, 논산

그림 3-6. 오이 재배작형별 주산지분포와 출하시기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해당연도

수 있으며, 노지작형에 의한 오이가 노지억제작형 출하시기에 출하

될 수 있다. 오이는 연장재배가 가능하지만 연장해서 출하되는 상품

은 끝물로서 첫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 

  오이의 촉성작형 주산지는 전남지역인 고흥, 순천, 구례 등이며, 

이 지역 오이는 12～2월에 집중 출하되고 있다. 이 지역은 겨울철 기

온이 높아 광열비가 절감되어 다른 산지에 비해 생산비 면에서 유리

하다. 반촉성작형 주산지는 부여, 공주, 천안, 평택, 용인 등이며, 이 

지역 오이는 3～6월에 주로 출하되고 있다<그림 3-6>. 노지 및 노지

억제작형 주산지는 춘천, 화천, 횡성, 홍천, 제천 등으로, 이 지역 오

이는 7～9월에 출하되고 있다. 시설억제 작형에 의한 오이는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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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보성, 공주, 논산 등에서 10～11월에 주로 출하되고 있다. 

  노지재배 오이 면적은 1994년 2,948ha에서 2001년 1,557ha로 감소하

였다. 재배면적 상위 35%에 해당하는 시․군이 1994년에는 여주, 괴

산, 포천, 이천 등 14개였으나 2001년에는 연천, 홍천, 제천, 괴산 등 

4개로 집중되면서 축소되고 있다. 시설재배 오이는 상위 35%에 해당

하는 시․군이 1994년에 창녕, 고흥, 승주, 광양, 구례 등 9개에서 

2001년에는 춘천, 순천, 부여, 공주, 평택 등 8개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오이 생산지역간의 이동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3-10>. 

  오이 산지의 변화는 작형간 틈새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촉성과 반

촉성 작형에서 무가온 시설억제나 노지억제 작형을 도입하는 산지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기존 최대 주산지였던 창녕과 고흥지역은

표 3-10. 시설재배 오이의 집중도
단위: %

순위

1994년 2001년

시군명 점유율 시군명 점유율

전국 100.0(5,762h a) 전국 100.0(5,412h a)

1 창녕군 5.6 춘천시 7.7

2 고흥군 4.7 순천시 7.5

3 승주군 4.5 부여군 4.7

4 광양시 4.0 공주시 4.6

5 구례군 3.4 평택시 3.2

6 광주시 3.3 천안시 3.0

7 춘천시 3.2 고흥군 2.8

8 무안군 3.0 상주시 2.7

9 부산시 2.8

계 34.5 계 36.2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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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작피해, 바이러스 등으로 오이에서 대체작물로 전환되고 있다. 반

면, 억제재배에 기후와 토양조건이 적합한 춘천 지역은 새로운 오이 

주산지로 부각되고 있다. 

3.1.4. 딸기

  딸기는 노지재배 면적이 전체면적의 4.6%로 대부분 시설재배 면적

이다. 딸기의 출하시기는 11월부터 익년 6월까지로 다른 작목에 비

해 출하시기가 한정적이다. 

  딸기의 재배 작형은 촉성, 반촉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과채

류에 비해 단순하다. 딸기의 촉성작형 주산지는 밀양, 김해, 진주, 김

그림 3-7. 딸기 재배작형별 주산지분포와 출하시기

촉성재배(11~2월)
*밀양, 산청, 진주, 거창, 김해

반촉성재배(2~6월)
*논산, 담양, 부여, 완주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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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딸기 주산지 변화 추이(상위 50%)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해당연도

해, 산청, 거창 등 주로 남부지역이고, 이 지역의 주 출하시기는 11～

3월이다<그림 3-7>. 반촉성 작형의 주산지는 완주, 논산, 부여 등으로 

촉성재배 지역인 경남지역의 출하가 완료되는 3월부터 출하가 이루

어진다. 완주와 논산지역의 딸기는 3～4월, 부여는 5～6월에 주로 출

하된다. 

  딸기 재배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주산지는 1993년에는 7개 시․

군이었으나 2001년에는 8개로 늘어나 주산지가 확산되고 있다<그림 

3-8>. 부여와 진주, 김해, 안동, 양산의 면적이 증가했고, 1993년에는 

밀양이 가장 큰 주산지였으나 2001년에는 논산의 면적이 가장 크다. 

딸기 산지가 확대된 이유는 1～2월 딸기 가격이 높아 촉성재배에서 

초촉성재배로, 반촉성에서 촉성재배가 용이한 김해, 산청 등이 새로

운 산지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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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품 목 별  주산지 변화와 특징

3.2.1. 산지 형성과정의 특징 

  수박 촉성재배 주산지는 함안 지역으로 이 지역의 특성은 분지형 

기후이다.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서 품질이 우수하며, 기상재해 

가 적고 겨울철 강풍, 폭설이 적어 간단한 시설로도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다. 남강, 낙동강 델타지역의 저지대 사양충적토 지대로서 토

질이 비옥하고 수리가 양호하며, 해발 12m에 불과한 평탄한 지역이

다. 수박은 대부분 평탄지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논에서 재

배되고 있다. 또한 답전 윤환식 재배를 통해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의 주 작형은 촉성재배로 재배형태와 작기는 일반 촉성재

배와 동일하나, 가온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파종은 11월 중순

에 이루어지고 정식은 12월 하순, 수정은 3월 중순, 출하는 4~7월까

지이나 일부 농가에서는 연장재배도 하고 있다<표 3-11>. 

  함안 지역은 1970년대 진주 수박단지에서 농가들의 이전과 기술전

파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수박주산지로 발전하였다. 재배시설의 

일반 형태는 철골 단동, 이동식 온실이다. 보온 방식은 외피+내피+보

온부직포+터널피복+멀칭 비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토경재배이

다. 함안 지역은 접목기술 등 농가의 기술 수준이 다른 주산지에 비

해 우수하고, 상품화 기술과 물관리 및 연장재배 기술이 타 지역보

표 3-11. 함안 수박의 작부체계

파종 정식 수정 출하

11월 중순 12월 하순 3월 중순 4～7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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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수박 재배기술이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의령, 창원, 밀양 등지에서 수박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지

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함안이 향후 주산지로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력화, 고당도화, 고품질화, 수확시기를 

빨리 하는 극촉성기술, 씨 없는 수박의 도입 등 신기술 도입이 관건

이라 할 수 있다. 

  노지재배 수박 주산지인 고창지역의 재배면적은 1995년에 2,963ha

이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는 1,200ha 이하로 줄어들

었다. 고창 지역은 1977년에 야산을 개간하여 땅콩을 주로 재배하였

으나, 10년 후인 1987년 땅콩 수입자유화로 가격이 하락하자 수박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수박은 땅콩을 심던 곳에 재배함으로

써 병충해도 없고, 품질도 좋아 소득 작목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그

러나 10년이 지난 1995년 이후 고창 지역의 수박은 연작피해가 발생

하여 품질도 좋지 않고 가격도 하락하여 지금은 인삼, 고추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표 3-12>.  

  고창 지역의 수박 출하는 초기 밭떼기 판매가 주류였으나 산지경

매장 6개소를 개설하면서 ‘팔레트 경매’와 ‘차량 경매’ 등 산지출하

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노지 물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산지경매가 위축되어 있다. 1998년에 수출을 통한 판로확대를 시도

표 3-12. 고창 노지재배 수박의 변천과 특징

변 천 과 정

～1977  야산개발 

1977～1987  10년간 땅콩 재배로 토양 조건이 양호

1988～1995  노지 수박 주산지로 명성  

1996～2001  연작피해로 수박 면적 감소 

2001～  수박 대체작목으로 인삼, 고추 면적 증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창수박시험장 조사결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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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농가가 고품질 수박은 국내에 개별출하하고, 품질이 떨어

진 수박을 수출하려다 보니 현재는 중단된 실정이다.  

  고창지역이 노지재배 수박 주산지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배

방법을 비가림 재배로 전환하여 출하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길 필요

가 있다. 출하시기를 1개월 앞당기면 경남의 함안, 의령, 합천, 영암 

등의 시설수박과 출하가 겹치지만 이 시기의 수박 가격이 안정적이

기 때문에 출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도 분지형 기후로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

서 품질이 우수하다. 기상재해가 적고, 토양은 사양토로서 원예작물 

재배에 적합하고, 지하수가 풍부해서 관수가 용이하다. 참외는 대부

분 논에 재배되고 있어 평탄지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토지

순환을 통해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성주 지역의 참외 작형은 촉성재배로 일반 촉성재배와 동일하나, 

가온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파종은 11월 중순에 이루어지고 

정식은 12월 하순, 수정은 3월 중순, 주 출하시기는 4~9월 중순까지

이다. 작황이 나쁜 일부 농가는 7월에 수확을 종료하고, 벼를 후작으

로 재배하고 있다<표 3-13>.

  성주는 본래 수박산지로 출발하였다. 산지 발전과정을 보면<표 

3-14>, 1950년 이전에는 수박을 무가온 노지재배로 맥간작 하였고, 

1960년에는 온상육묘를 도입하였다. 1964년에는 접목 및 터널재배를 

통해 조숙작형을 도입하고 재배지를 밭에서 논으로 이동하였다. 

1970년에는 본포에 하우스를 설치한 시설재배와 냉상육묘가 도입되

표 3-13. 성주 참외 작부체계

파종 정식 수정 출하

11월 중순 12월 하순 3월 중순 4～9월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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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77년에는 살접에서 호접으로 접목방법을 전환하였다. 

  참외는 1981년에 기존의 수박 대체작목으로 도입되면서 본격적으

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참외 재배방법을 조숙재배에서 

반촉성재배 방식으로 전환하고, 1986년에는 온실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피복자재를 삼중 보온비닐로 교체하였다. 1989년에는 단성화계

통 참외 품종을 도입하여 고당도, 고품질화 생산을 시도하였다. 1990

년에는 보온재를 섬피에서 부직포로 개선하였고, 1991년부터 참외의 

연장재배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2년에는 농수산부

로부터 시설채소 시범단지로 지정되었다. 1998~1999년에는 참외 봉

지재배법 개발로 품질을 향상시켰고, 육묘법을 트레이육묘와 편엽절

단할접으로 개선하였다. 2000~2001년에는 수출용 씨 없는 수박을 주

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였다<표 3-14>. 

표 3-14. 성주지역의 과채류 재배기술 변천 과정

기   술   변   천

～1950  무가온 노지재배 수박은 맥간작 재배

1960  직파에 온상육묘 도입

1964  접목 및 터널재배, 조숙작형 도입, 밭에서 논으로 재배지 이동

1970  본포 하우스 재배, 냉상 육묘도입

1977  접목방법 변화로 살접에서 호접으로 전환

1981  수박에서 참외로 전환

1984  조숙재배에서 반촉성 재배로 전환

1986  피복자재개선으로 PE→E V A→삼중보온 비닐설치

1989  단성화 계통 참외품종 도입으로 고당도․고품질화 기술보급

1990  보온재 개선으로 섬피에서 부직포로 전환

1991  참외의 연장재배 도입

1992  농림부에서 시설재배 시범단지로 지정

1998  참외 봉지재배법의 개발로 품질향상

2000  수출용 씨 없는 수박을 주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도입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참외시험장 조사결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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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배시설의 일반 형태는 철골 단동, 이동식 온실이며, 보온은 

외피+보온부직포+턴넬피복+멀칭비닐을 이용하고 있다. 성주 지역의 

참외재배 특성은 수십 년 기술 축적으로 농가의 기술수준이 높고, 

소득이 안정적이다. 참외 재배시 수량보다는 품질향상을 추구하여 

아삭아삭한 맛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지역브랜드의 인지도

가 높다. 물 관리 및 연장재배기술이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으며, 연

장재배를 통해 물량을 지속적으로 출하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에 대

처해 나가고 있다. 

3.2.2. 유통 활동의 특징

  주요 과채류의 출하형태는 밭떼기판매, 개인판매, 개인․공동판매, 

공동판매 등 다양한데 품목간 다소 차이가 있다<표 3-15>.9

  수박은 밭떼기 판매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판매 10%, 

개인․공동판매 5%, 공동판매 5%로 개별판매 위주이다. 참외는 밭떼

기판매가 60%, 개인판매 20%, 개인․공동판매가 20%로 일부 공동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이는 밭떼기판매가 10%, 개인판매 20%, 개

표 3-15. 품목별 판매 방법 현황
단위: %

밭떼기 개인 개인․공동 공동판매

수박 80 10 5 5

참외 60 20 20 -

오이 10 20 70 -

딸기 - 20 45 3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주산지 기술센터 조사 자료, 2002. 

9
개인․공동판매는 선별, 포장 작업 등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품 

출하시에 공동수송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공동판매는 선별, 포장, 수송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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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동판매가 70%로 공동판매 활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딸기는 

개인판매가 20%, 개인․공동판매 45%, 공동판매가 35%로 공동활동

이 가장 적극적이다. 

  품목별 출하처를 보면 수박, 참외는 산지농협에 출하되는 비율이 

높고, 오이는 가락동 도매시장, 딸기는 해당 도지역내 시장에 출하되

는 비율이 높다<표 3-16>. 수박은 경우 개별농가가 가락동 도매시장

에 직접 출하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수박은 중량이 무겁기 때

문에 주로 인근지역에 출하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지

농협에서는 수집된 농산물을 다시 대형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어 

일종의 변형된 공동출하로 볼 수 있다. 참외는 산지농협에 45%, 산

지판매 24%, 가락동도매시장 15%, 도지역내 시장 6% 순으로 출하되

고 있다. 오이는 가락동 도매시장에 65%, 서울 기타시장 17%, 산지

농협 10%, 산지판매 5%, 도지역내 시장 3% 순으로 출하되고 있다. 

오이의 서울지역 판매비율이 높은 것은 오이는 대중적인 품목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의 소비량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딸기는 

신선도유지가 어려워 유통거리가 가까운 인근시장에 출하되는 비율

이 80%로 가장 높다. 

표 3-16. 개별농가의 품목별 판매처 현황
단위: %

산지농협 산지판매 도지역내 시장 가락동시장 서울기타시장

수박 68 9 6 2 5

참외 45 24 6 15 -

오이 10 5 3 65 17

딸기 - 5 80 15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주산지 농업기술센터 조사 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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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산지 변화요인과 경쟁력 분석

1. 주산지의 변화 요인

  주산지는 특정 주산지가 당면하고 있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에 의

해 성장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 등 부단히 변화되고 있다. 주

산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수요변화, 가

격 변동, 정책적 변수 등 다양하다. 내부요인으로는 자연조건, 기술

조건, 조직활동 및 마케팅 활동 등이다.

1. 1.  주산지 성장요인

  주산지로서 성장하는 지역은 대체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변화에 

잘 대처해 나가는 지역이다. 외부요인 가운데 주산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채류의 소비구조이다. 과채류의 소비구조 

변화를 보면, 성출하기인 여름철 소비는 종전에 비해 줄어드는 반면 

봄, 가을, 겨울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표 4-1>. 따라서 이 시기의 

시장수요에 맞춰 출하할 수 있는 산지는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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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요인 가운데 주산지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토양

조건과 지리적 여건이다. 대체로 과채류 주산지로서 성장하는 지역

은 수도작과 과채류를 전․후작으로 재배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

은 답리작을 통해 평탄지역 확보가 용이하여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자연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도 주산지 형성을 가능케 한 1차 

적인 요인은 1980년대 초 본격적으로 보급된 비닐이다. 비닐을 이용

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연중 시장수요에 대응한 작부체계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산지로서 성장하는 지역은 농자재 공

동 구매, 대형 농기계 및 유통시설의 공동 이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

하고 있다. 공동선별․포장, 브랜드화 등으로 품질을 규격화하여 소

비자로 하여금 선호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판매․출하 등으로 물류

비를 절감하고 있다.

  주산지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서도 토양, 기상, 일조 등 자연 

조건이 유리한 지역일수록 성장속도도 빠르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 

유리성을 살려 경영비를 낮추고, 타 지역과 출하경합을 피할 수 있

어 더 많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기술력

이 주산지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박의 경우 함안, 진주, 

의령 지역은 모두 촉성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논활용 비율이 높

고 기술력이 인근지역보다 높은 함안 지역의 10a 당 단수가 진주나 

의령보다 높다<표 4-2>. 유통마진율도 함안 지역이 낮게 나타나고 있

표 4-1. 과채류 계절별 가격 및 소비량 증감률, 1996～2001
단위: %

봄 여름 가을 겨울

가격변화 3.4 -5.5 -6.1 0.4

1인당 소비량변화 5.2 -1.0 2.2 2.1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출하지 분석집」,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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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수박 주산지간 기술력 비교
단위: kg/10a, %

주산지 인근지역

시군 단수 유통마진율 시군 단수 유통마진율

촉 성 함 안 3,033 25.0 진주, 의령 2,734 26.2

반촉성 부 여 4,678 24.8 함안, 고령 4,173 25.4

노 지 고 창 3,800 24.2 부여 3,967 24.6

억 제 봉화, 음성 3,700 23.9 부여 3,550 24.5

  주: 유통마진율은 출하에서 도매단계까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는데, 이는 공동출하 활동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1. 2.  주산지 정체  또는 축소 요인

  주산지로서 정체되는 지역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크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체되는 지역은 대체로 토양, 기후 등 자연

적 조건은 양호하나, 장기재배에 의한 토양조건의 악화로 인근지역

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지역이다.

  딸기를 예로 들면, 딸기 재배면적은 1993년 5,248ha에서 2001년에

는 7,567ha로 연평균 4.7%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통적 딸기 

주산지인 밀양은 연평균 4.7% 감소하였다. 반면에 1993년에는 산청, 

진주, 김해의 딸기 면적은 미미하였으나, 2001년에는 크게 증가하였

다<표 4-3>. 밀양지역의 딸기면적이 감소한 것은 기본적으로 오랜 기

간의 딸기재배로 연작피해가 나타나 계속 재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산청이나 진주 등 신흥산지는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을 적극적

으로 채택하는데 비해 밀양은 이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주산지로서 축소되는 지역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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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산지로서 축

소되는 지역은 대체로 노지작형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이다. 노지재

배에 의한 과채류 출하는 여름철인데, 이때는 소비대체 물량의 증가

로 수요가 감소하고, 여름철 장마의 영향으로 품질이 좋지 않아 가

격이 낮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토양 조건이 좋아 

주산지로서 명성이 있었으나, 연작에 의해 토양이 오염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생산시설의 낙후, 기술개발의 소홀 등으로 단수와 상품성

이 신흥산지에 비해 낮다. 이러한 지역은 작형을 바꾸거나, 다른 작

물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주산지로서 수박 주

산지의 고창, 오이 주산지의 구례 등이다. 고창지역의 경우 1970년대

표 4-3. 딸기 주산지 시군별 면적변화
단위: ha

순위

1993년 2001년 

시군명 재배면적 시군명 재배면적

전국 5,248 전 국 7,567

1 밀양 888 밀양 602

2 산청 - 산청 457

3 진주 - 진주 280

4 김해 123 김해 248

계 1,011 계 1,587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해당연도

표 4-4. 노지재배 수박의 경쟁력 비교

도입연도
재배지

(% )
평균가격

(원/kg)
단수

(kg/10a)
유통마진율

(% )

고창 1979 논: 20, 밭: 80 233 3,800 24.2

부여 1990 논: 80, 밭: 20 279 3,967 24.6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2.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출하지 분석집」,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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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박이 도입되어 토양이 척박해 졌고, 단수도 같은 노지재배인 

부여에 비해 낮아 노지재배 수박 주산지로서의 명성이 퇴색하고 있

다<표 4-4>. 

2. 수박 주산지의 경쟁실태10

2. 1.  촉성작 형

  수박의 촉성재배 작형으로 동일시기에 출하되는 주산지는 함안, 

진주, 의령 등이다. 주산지의 경쟁 실태를 보기 위해 경락가격, 단수, 

브랜드화 등을 살펴본다. 경락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함안으로 

1kg 당 상품가격이 1,250원이다. 단수도 3,033kg으로 함안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표 4-5>. 경락가격과 단수만을 고려하면 촉성작형의 경

쟁력 순위는 함안, 의령, 진주 순이다. 반면에 브랜드화는 진주가 

15%로 높고, 의령, 함안 순이다. 이는 함안의 경우 지역전체 브랜드

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브랜드 사용 비율은 저조한 편이다. 

표 4-5. 수박 촉성작형 주산지간 경쟁실태 

단위 함안 진주 의령

경락가격 원/kg 1,250 1,000 1,125

단수 kg/10a 3,033 2,617 2,850

품종 - 금천, 명가왕 금천,명가왕,동지 금천, 명가왕

브랜드화율 % 3 15 5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2. 가락동농협공판장, 출하지별 일별 가격, 2001.

10 연구대상 품목 중 수박의 재배작형이 가장 다양하기 때문에 수박 주산

지를 중심으로 경쟁실태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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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반촉성작 형

  수박의 반촉성작형으로 동일시기에 출하되는 주산지는 함안, 부

여, 고령 등이다. 경락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여로 kg 당 상품가

격이 596원, 고령은 551원, 함안은 482원이다<표 4-6>. 물론 촉성재배

에 의해 생산된 수박가격보다는 낮지만 함안의 끝물보다 부여의 첫 

출하 상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촉성재배시 단수는 촉성재배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부여의 단수

가 4,678kg으로 가장 높다. 브랜드화 비율은 포전거래가 많은 함안은 

낮고, 포전거래가 적고 공동출하가 많은 부여는 20%로 높은 편이다. 

표 4-6. 수박 반촉성작형 주산지간 경쟁실태 

단위 함안 부여 고령

경락가격 원/kg 482 596 551

단수 kg/10a 4,356 4,678 3,989

품종 - 삼복꿀 삼복,대산,왕벌 삼복꿀

브랜드화율 % 3 20 10

출하형태

포전거래 % 80 55 60

개인출하 % 20 35 40

공동출하 % - 10 -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2. 가락동농협공판장, 출하지별 일별 가격, 2001.

2. 3.  노 지작 형

  수박의 노지작형으로 동일시기에 출하되는 주산지는 고창, 부여 

등이다. 경락가격은 부여가 1kg 당 상품가격이 279원으로 고창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노지작형에 의한 수박은 전국에서 출하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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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수박 노지작형 주산지간 경쟁실태 

단위 고창 부여

경락가격 원/kg 233 279

단수 kg/10a 3,800 3,967

품종 - 삼복꿀, 아폴로 삼복꿀, 대산꿀, 왕벌꿀

브랜드화 % 3 10

출하형태

포전거래 % 90 55

개인출하 % 10 35

공동출하 % - 10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2. 가락동농협공판장, 출하지별 일별 가격, 2001.

에 경락가격이 모든 작형 중에서 가장 낮다<표 4-7>. 부여는 고창에 

비해 토양 조건이 좋고, 품종개량을 통해 단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브랜드화 비율도 공동출하비율이 높은 부여가 고창보다 높

게 나타나고 있다.  

2. 4.  억제작 형

  수박의 억제작형으로 동일시기에 출하되는 주산지는 음성, 부여, 

봉화 등이다. 경락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음성으로 kg 당 상품가

격이 467원으로 타 지역보다 높다<표 4-8>. 노지억제재배 수박의 경

락가격은 반촉성작형 보다는 낮고, 노지작형보다는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음성은 공동출하 비율과 브랜드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시장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단수는 억제작형이기 때문에 노지

작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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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수박 노지억제작형 주산지간 경쟁실태 

단위 음성 부여 봉화

경락가격 원/kg 467 386 450

단수 kg/10a 3,700 3,550 3,500

품종 -
삼복꿀, 태양꿀,

페스티발 

삼복꿀, 대산꿀,

왕벌꿀

삼복꿀, 하나로,

왕벌

브랜드화율 % 80 10 20

출하

형태

포전거래 % 20 55 40

개인출하 % 50 35 20

공동출하 % 30 10 40

자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2. 가락동농협공판장, 출하지별 일별 가격, 2001.

3. 주산지 경쟁력 분석

3. 1.  주산지별  기 술 수준11 

  수박의 주산지별 생산 및 유통기술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

로 촉성재배 지역인 함안과 노지억제재배 지역인 봉화, 음성은 높고, 

노지재배 지역인 고창, 부여는 낮다<표 4-9>. 특히 함안과 음성지역

의 기술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창은 주로 수

박을 밭에 경작하고 있고 장기간 재배에 따라 연작피해가 심화되고 

11
주산지별 기술수준 평가는 해당 주산지의 농업기술센터 품목담당자가 

경쟁산지와 인근지역을 비교하여 진단한 것으로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 품목담당자들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상황과 지역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

어 담당자의 진단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62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유

통기술 측면에서도 고창지역은 포전거래가 많아 타 지역에 비해 기

술수준이 낮다. 봉화는 노지억제작형의 새로운 주산지로 부각되고는 

있는데, 시설관리 기술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부여는 토양관리 수

준이 낮고,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로 시설관

리 기술과 유통기술 수준이 아직은 낮은 실정이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는 오랜 경험으로 생산과 유통기술이 다른 지

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함안은 입지적 요인을 살려 촉성작형이 

도입단계에 있으나 아직은 기술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표 4-10>. 

표 4-9. 수박 주산지간 기술수준

생산기술 유통기술

토양관리 육묘기술 재배기술 시설관리 상품화 판매유통 경영관리

함안 ☆☆☆☆ ☆☆☆☆☆ ☆☆☆☆☆ ☆☆☆☆☆ ☆☆☆☆☆ ☆☆☆☆ ☆☆☆☆

고창 ☆ ☆☆☆ ☆☆☆☆☆ ☆☆☆☆ ☆☆ ☆ ☆☆☆

부여 ☆ ☆☆ ☆☆☆☆☆ ☆ ☆☆☆☆ ☆☆☆ ☆☆

봉화 ☆☆☆☆☆ ☆☆☆ ☆☆☆☆ ☆☆ ☆☆☆☆☆ ☆☆☆☆☆ ☆☆☆☆☆

음성 ☆☆☆☆ ☆☆☆☆ ☆☆☆☆☆ ☆☆☆☆ ☆☆☆☆☆ ☆☆☆☆☆ ☆☆☆☆☆

주 1: ☆☆☆☆☆ 매우 높음, ☆☆☆☆ 높음, ☆☆☆비슷, ☆☆낮음, ☆매우 낮음
   2: 해당 주산지의 농업기술센터 품목담당자가 자체 진단한 기술 수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표 4-10. 참외 주산지간 기술수준

생산기술 유통기술

토양관리 육묘기술 재배기술 시설관리 상품화 판매유통 경영관리

함안 ☆☆☆ ☆☆☆ ☆☆☆ ☆☆☆ ☆☆ ☆☆☆ ☆☆

성주 ☆☆☆☆☆ ☆☆☆☆☆ ☆☆☆☆☆ ☆☆☆☆ ☆☆☆☆☆ ☆☆☆☆☆ ☆☆☆☆☆

주 1: ☆☆☆☆☆ 매우 높음, ☆☆☆☆ 높음, ☆☆☆비슷, ☆☆낮음, ☆매우 낮음
   2: 해당 주산지의 농업기술센터 품목담당자가 자체 진단한 기술 수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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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의 경우 구례 지역은 오랜 재배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기술수

준은 높으나 토양관리 기술은 낮은 편이다. 이는 장기간 재배에 따

른 연작피해가 심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노지억제작형의 

새로운 산지로 등장한 춘천은 육묘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타 기

술은 높은 편이다<표 4-11>. 평택은 논에 경작하고 있어 토양에는 문

제가 없으나 브랜드화 및 판매, 유통조직의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딸기의 경우 주산지 모두 육묘 기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4-12>. 딸기 육묘는 아직 자가육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

표 4-11. 오이 주산지간 기술수준

생산기술 유통기술

토양관리 육묘기술 재배기술 시설관리 상품화 판매유통 경영관리

구례 ☆☆ ☆☆☆☆☆ ☆☆☆☆☆ ☆☆☆☆ ☆☆☆☆☆ ☆☆☆☆ ☆☆☆☆

평택 ☆☆☆☆ ☆☆☆☆ ☆☆☆☆☆ ☆☆☆☆ ☆☆☆☆ ☆☆☆ ☆☆☆

춘천 ☆☆☆☆☆ ☆☆☆ ☆☆☆☆☆ ☆☆☆☆☆ ☆☆☆☆☆ ☆☆☆☆☆ ☆☆☆☆☆

주 1: ☆☆☆☆☆ 매우 높음, ☆☆☆☆ 높음, ☆☆☆비슷, ☆☆낮음, ☆매우 낮음

   2: 해당 주산지의 농업기술센터 품목담당자가 자체 진단한 기술 수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표 4-12. 딸기 주산지간 기술수준

생산기술 유통기술

토양관리 육묘기술 재배기술 시설관리 상품화 판매유통 경영관리

밀양 ☆☆☆ ☆☆☆ ☆☆☆☆ ☆☆☆☆ ☆☆☆☆ ☆☆☆☆☆ ☆☆☆☆☆

논산 ☆☆☆☆ ☆☆☆ ☆☆☆☆☆ ☆☆☆☆☆ ☆☆☆☆☆ ☆☆☆☆☆ ☆☆☆☆☆

담양 ☆☆☆☆ ☆☆☆ ☆☆☆☆ ☆☆☆ ☆☆ ☆☆☆ ☆☆☆

주 1: ☆☆☆☆☆ 매우 높음, ☆☆☆☆ 높음, ☆☆☆비슷, ☆☆낮음, ☆매우 낮음

   2: 해당 주산지의 농업기술센터 품목담당자가 자체 진단한 기술 수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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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밀양은 딸기의 전통적 주산지로 장기간 

재배에 의해 최근 토양의 연작장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다른 작목

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논산은 생산․유통기술 모두 높은 수준

이나 육묘 기술개발이 필요한 주산지이다. 담양은 주산지로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새로운 생산․유통 기술을 농가에서 수용하

지 않고 있다. 

3. 2.  산지간  경쟁력 지수
12

  품목별 주산지별 경쟁력 지수는 고창 수박과 구례 오이를 제외하

고 모두 1보다 커 현행 주산지의 경쟁력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수박 주산지의 경쟁력 지수는 함안, 음성, 봉화, 부여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표 4-13>. 함안은 촉성재배 지역이기는 하나 지리적인 

조건으로 광열비 등 생산비가 전국평균보다 낮고, 품질이 우수하여 

농가 수취가격이 높다. 봉화는 노지억제재배 지역으로 일반 노지재

배에 비해 생산비는 높으나,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경쟁력 지수도 높

게 나타났다. 반촉성재배 지역인 부여는 전국평균보다 생산비가 높

으나, 농가 수취가격도 높아서 경쟁력 지수가 전국평균을 약간 상회

한 정도이다. 고창은 연작피해로 생산비가 전국평균보다 많이 들고, 

단수도 낮아 수량이 크게 떨어져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외는 함안, 성주가 모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

안은 지리적인 조건으로 광열비 등 생산비가 전국평균에 비해 낮

12 산지간 경쟁력 지수는 해당산지의 특정품목 출하가격 대 투입비용 비율

이 전국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쟁력 

지수가 1이면 전국 평균과 같고, 1보다 크면 클수록 전국에 비해 경쟁

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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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면, 농가 수취가격은 높아서 경쟁력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

다<표 4-14>. 성주 또한 생산비가 전국평균보다 낮고, 품질이 우수하

여 농가 수취가격이 높았다. 

  오이는 구례의 경쟁력 지수가 0.7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구례의 농가 수취가격은 전국에 비해 높으나, 생산비가 전

국평균에 비해 높아서 경쟁력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춘천, 평

택은 생산비와 유통비용은 낮고 농가 수취가격은 높아서 지수가 높

게 나타났다. 

  딸기는 논산, 밀양, 담양 순으로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전국에 비해 생산비가 적게 들고, 농가 수취가격이 높

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 수박 주산지별 경쟁력지수 

주산지 함안 고창 부여 봉화 음성

경쟁력 지수 1.5 0.7 1.1 1.4 1.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표 4-14.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별 경쟁력지수 

참  외 오  이 딸  기

지역명 함안 성주 구례 평택 춘천 논산 밀양 담양

경쟁력지수 2.2 1.4 0.7 1.4 1.6 1.6 1.3 1.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결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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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품 목 별  수익성

3.3.1. 수박

  함안은 자연적인 조건으로 겨울철 기온이 높아 광열비와 경영비가 

낮아 소득이 경남보다 1.3배, 전국보다 1.2배 높은 수준이다<표 

4-15>. 함안의 주작형은 촉성이지만 초촉성으로 출하시기를 앞당겨 

소득을 더욱 높이려 하고 있다. 노지재배 주산지인 고창은 밭에 수

년간 경작으로 인해 연작피해가 심하여 경영비 중 방제비와 노력비

가 많아 소득이 전북이나 전국에 비해 낮다. 

표 4-15. 수박 주산지 작형별 경영성과
단위: 천원/10a 

작형 주산지  조수익  광열비  고용노동비  경영비  소득 

촉성

함안 3,600(108.7)   5( 13.2)   73( 42.7)  1,246(  88.9) 2,354(123.2) 

경남 3,298( 99.6)    12( 31.6)  211(123.4) 1,464( 104.5)  1,834( 96.0) 

전국 3,312(100.0)   38(100.0)  171(100.0) 1,401( 100.0) 1,911(100.0) 

노지

고창  1,352( 91.7) 10( 90.9) 220(169.2) 967( 148.1) 386( 50.0) 

전북  1,412( 95.7) 7( 63.6) 128( 98.5) 725( 111.0) 687( 83.6) 

전국 1,475(100.0)   11(100.0)  130(100.0) 653( 100.0) 822(100.0) 

반촉성

부여 3,891(117.5) 51(134.2) 264(154.4) 1,466( 104.6) 2,425(126.9) 

충남 3,000( 90.6) 44(115.8) 144( 84.2) 1,220(  87.1) 1,779( 93.1) 

전국 3,312(100.0) 38(100.0) 171(100.0) 1,401( 100.0) 1,911(100.0) 

노지

억제

봉화 2,898(196.5) 12(109.1) 315(242.3) 1,302(2,456.6) 1,596(194.2) 

경북 2,178(147.7) 20(181.8) 183(140.8) 701(1,322.6) 1,477(179.7) 

전국 1,475(100.0) 11(100.0) 130(100.0) 53( 100.0) 822(100.0) 

시설

억제

음성 4,400(132.9) 25( 65.8) 190(111.1) 1,318(  94.1) 3,083(161.3) 

충북 3,463(104.6) 151(397.4) 130( 76.0) 1,667( 119.0) 1,796( 94.0) 

전국 3,312(100.0) 38(100.0) 171(100.0) 1,401( 100.0) 1,911(100.0) 

  주: (   )안은 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도, 시군 지수임.

자료: 1. 주산지 경영성과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자료, 2001. 

      2. 도, 전국 소득은 ｢표준소득 자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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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촉성작형 주산지인 부여 수박은 품질이 좋고, 당도가 다른 지역

에 비해 높아 수취가격을 높게 받음으로써 조수익이 높다. 소득은 

충남보다 1.3배, 전국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부여의 주작형은 노

지재배였으나 반촉성재배 방법으로 전환하여 출하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노지억제작형 주산지인 봉화 수박도 품질이 좋고, 당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조수익이 전국에 비해 약 2배가 높다. 소득은 경북

보다 1.1배, 전국보다 1.9배 높은 수준이다. 봉화의 주작형은 노지억

제 작형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

억제작형 주산지인 음성 수박은 동일시기 타 지역 수박보다 높은 가

격을 수취하여 조수익이 전국평균보다 1.3배 높다. 음성은 시설억제

작형의 새로운 산지로 연작피해가 적어 경영비 중 방제비와 노력비

가 적어 소득은 경기보다 1.7배, 전국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3.3.2. 참외

  참외의 촉성작형 주산지인 함안은 자연적인 조건으로 겨울철 기온

이 높아 광열비와 경영비가 낮아 소득이 경남보다 2.5배, 전국보다 

1.2배 높은 수준이다<표 4-16>. 반촉성작형 주산지인 성주 참외는 품

표 4-16. 참외 주산지 작형별 경영성과
단위: 원/10a 

작형 주산지  조수익  광열비  고용노동비  경영비  소득 

촉성

함안 4,500(99.6) 6(11.1) 35(18.3) 1,157(64.4) 3,343(122.8) 

경남 3,454(76.4) 77(142.6) 162(84.8) 2,122(118.1) 1,331(48.9) 

전국 4,519(100.0) 54(100.0) 191(100.0) 1,797(100.0) 2,722(100.0) 

반촉성

성주 5,112(113.1) 23(42.6) 261(136.6) 1,602(89.1) 3,510(128.9) 

경북 5,182(114.7) 38(70.4) 174(91.1) 1,796(99.9) 3,385(124.4) 

전국 4,519(100.0) 54(100.0) 191(100.0) 1,797(100.0) 2,722(100.0) 

  주: (   )안은 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도, 시군 지수임.
자료: 1. 주산지 경영성과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자료, 2002. 

     2. 도, 전국 소득은 ｢표준소득 자료(2001)｣ 인용



68

질이 좋고, 당도가 높으며, 공동선별․포장, 브랜드화, 공동출하 등 

유통조직의 활성화로 경영비를 낮춰 소득은 경북보다 1.1배, 전국보

다 1.3배 높은 수준이다. 

3.3.3. 오이

  오이의 촉성작형 주산지인 구례는 주산지로서 기술 수준이 높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조수입은 전국에 비해 1.3배 높다<표 

4-17>. 그러나 오랜 동안 경작으로 연작피해가 심하여 경영비 중 방

제비와 노력비가 높아 소득은 전남과 전국보다 1.2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지억제작형 주산지인 춘천은 오이의 품질이 좋아 높은 가격

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열비가 높아 소득은 전

국의 노지억제작형보다 1.1배 높은 수준이다.

3. 4.  조직활동 에 의 한 주산지 발전단 계 평가

  생산활동의 조직 유무에 따라 개별 생산, 개별 생산에 일부 공동

생산, 완전공동생산으로 구분했으나, 조사대상 과채류 주산지 모두 

표 4-17. 오이 주산지 작형별 경영성과
단위: 원/10a 

작형 주산지  조수익  광열비 고용노동비  경영비  소득 

촉성

구례 22,060(131.9) 3,054(116.5) 1,897(313.6) 11,458(140.6) 10,602(123.7) 

전남 18,790(112.4) 3,414(130.3) 799(132.1) 10,142(124.4) 8,647(100.9 ) 

전국 16,721(100.0) 2,621(100.0) 605(100.0) 8,151(100.0) 8,570(100.0) 

노지

억제

춘천 7,306(117.7) 1,055(323.6) 377(136.1) 3,864(125.1) 3,442(109.6) 

전국 6,209(100.0) 326(100.0) 277(100.0) 3,089(100.0) 3,140(100.0)

  주: (   )안은 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도, 시군 지수임.

자료: 1. 주산지 경영성과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자료,2002. 

      2. 도, 전국 소득은 ｢표준소득 자료(2001)｣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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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생산과 일부 공동생산을 하고 있다. 완전 개별생산과 완전 공동

생산은 없는 상태이다<표 4-18>. 선별․포장, 브랜드, 출하․정산 등 

유통활동에서의 조직유무를 볼 때 품목별 주산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수박 주산지인 함안과 고창은 조직화가 안되어 있는 반면 봉

화, 음성은 유통활동 대부분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오이 주산

지인 구례, 평택, 춘천은 모두 공동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나라 과채류 주산지의 발

전단계는 ⑨단계에서 ꊉꊘ단계에 분포되어 있어 주산지 발전단계에서 

볼 때 중간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4-18. 주산지의 조직활동에 의한 단계

생산조직
유통조직

단계
선별․포장 브랜드 출하․정산

수박

함안 부분공동 개별 개별 개별 ⑨

고창 부분공동 개별 개별 개별 ⑨

부여 부분공동 개별 공동 개별 ⑪

봉화 부분공동 공동 공동 공동 ꊉꊘ

음성 부분공동 공동 공동 공동 ꊉꊘ

참외
함안 부분공동 개별 공동 개별 ⑪

성주 부분공동 공동 공동 공동 ꊉꊘ

오이

구례 부분공동 공동 공동 공동 ꊉꊘ

평택 부분공동 공동 공동 공동 ꊉꊘ

춘천 부분공동 공동 공동 공동 ꊉꊘ

딸기
밀양 부분공동 개별 공동 개별 ⑪

담양 부분공동 개별 공동 공동 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조사 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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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주산지 변화전망과 발전방향

1. 주산지 변화전망

1. 1.  과채류 수급 전망

  과채류 소비량은 식생활이 다양화․고급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채류의 소비가 생산적인 제약으로 여름철

에 집중되었으나 시설과 기술의 발전으로 주년생산․주년소비로 전

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

인, 인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 건강요인, 문화적 요인, 광고효과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는 과거에 비해 상품의 색깔, 크기, 

맛, 가격, 신선도, 안전성 등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과채류의 노지재배 면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시설재배 면적은 앞

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시설의 규모화, 현대화가 빠

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노지재배 면적의 

감소 폭이 시설재배 면적의 증가폭보다 커 전체적으로 완만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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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면적 감소보다 단수의 증가가 커서 

과채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과채류 수출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1년은 전년대비 8.7% 늘

었다. 수출은 대부분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

력 면에서는 낮지만 품질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

서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한 과채류 수출은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과채류의 수입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

다. 현재는 우리나라 과채류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낮지만 

품질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중국산 수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과채류의 품질이 향상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

될 가능성도 있다.  

  주요 품목별 수급전망을 보면, 수박의 수요는 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 수박은 1990년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공급량이 

줄었는데도 가격이 낮아져 여름철 수박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박 수요가 주년화되면서 봄, 가을, 겨울 소비는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박 재배면적은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름철에 출하되는 노지재배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봄, 가을, 겨울

에 출하되는 시설재배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의 주년

화가 진전됨에 따라 공급체계도 바뀌어 재배작형이 촉성, 반촉성, 노

지억제, 시설억제 작형 등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외 소비는 종전에 여름에 집중되었으나 근래 봄, 가을, 겨울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년소비 구조로 이행되고 있다. 참외의 1인당 

소비량이 1995년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함에도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

하는데 그치고 있어 참외 수요는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이 소비도 여름철 비중이 높기는 하나 다른 작물에 비해 연중소

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계절별 오이 공급량을 보면, 1990년 후반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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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여름철에 출하되는 노지작형은 감소하고 촉성, 반촉성, 노지억제,

시설억제 작형이 확산되어 공급량이 분산되고 있다. 오이 수요는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딸기의 재배면적은 감소할 전망이나, 단수의 증가가 재배면적 감

소보다 커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딸기의 노지재배 면적은 

감소추세에 있고, 시설재배 면적은 1995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딸기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인당 소비량이 다소 증가하여 수요는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2.  산지내의  작 형변화 전망 

  과채류 소비가 주년화됨에 따라 시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산

지에서도 공급체계가 바뀌고 있다. 즉 동일 주산지 내에서도 촉성, 

반촉성, 억제작형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설재배 수박의 경우 함안이 촉성작형으로서 현재 최대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수요변화에 따라 촉성에서 초촉성 작형으로 전환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부지역이라는 지리적 입지를 살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5-1>. 남부지역의 시설재배 수박은 주로 

논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토양관리에 어려움이 없어 재배면적 

확대가 용이하다. 수박의 억제작형 주산지인 봉화와 음성지역도 수

요의 변화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봉화는 노지억제작형, 음

성은 시설억제작형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반촉

성작형 주산지인 부여 같은 경우는 일부 촉성작형으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반촉성작형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체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고창 같은 전통적인 노지재배 주산지는 토

양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노지재배 주산지로서 그 기능

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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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의 경우는 반촉성작형 주산지인 성주가 그동안의 경쟁력을 바

탕으로 연중재배를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표 5-2>. 

특히 시설재배는 연작으로 인해 토양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성주

는 참외를 논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관리에 어려움이 적고, 

평탄한 대면적에서 경작이 가능하여 확대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면적 규모가 작은 호남지역 등의 주산지는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참외 주산지는 성주 또는 성주 인근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함안 같은 경우는 현재 촉성재배를 통한 수박 주산지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이나 기술력을 활용하여 수박에

서 참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표 5-1. 수박 주산지의 변화전망

재배작형 변화
변화전망

확대 정체 축소

함안  촉성 → 초촉성 ○

부여  반촉성 → 촉성 ○

고창  노지 ○

봉화  노지 → 노지억제 ○

음성  시설 → 억제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 자료, 2002. 

표 5-2. 참외 주산지의 변화전망

재배작형 변화
변화전망

확대 정체 축소

함안 촉성 → 초촉성 ○

성주
반촉성 → 촉성

반촉성 → 억제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 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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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패턴은 다양화․고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이 소비는 주년화 되고 있

어 촉성작형, 반촉성작형, 억제작형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5-3>. 부여, 공주, 평택은 수요변화에 따라 반촉성작형, 

억제작형 면적이 커지면서 오이 주산지로 성장이 가능하다. 춘천은 

억제작형의 주산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구례는 노지재

배 수박의 고창과 같이 토양관리에 문제가 있어 정체 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딸기 주산지로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은 논산이다. 논산은 그동안 

노지작형 위주의 생산체계를 유지하였으나,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담

양과 마찬가지로 노지작형에서 반촉성작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

다. 밀양은 밀양 인근 지역으로 딸기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촉성작

형 주산지로서는 정체가 예상된다. 다만 재배형태는 현재의 촉성작

형 위주에서 초촉성작형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5-4>. 

표 5-3. 오이 주산지의 변화전망

재배작형 변화
변화전망

확대 정체 축소

구례  촉성 ○

평택  반촉성 → 억제 ○

춘천
 노지 → 반촉성  

 노지 → 노지억제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 자료, 2002. 

표 5-4. 딸기 주산지의 변화전망

재배작형 변화
변화전망

확대 정체 축소

밀양 촉성 → 초촉성 ○

논산 노지 → 반촉성 ○

담양 노지 → 반촉성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당 농업기술센터 조사 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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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산지간  변화전망 

  주산지 개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산지는 자연적, 사회경제적 여

건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연구대상 품목의 경우 주로 시설

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현재 주산지가 타 지역으로 급속히 이동하지

는 않겠지만 시장수요에 대응한 주산지 이동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

로 전망된다.  

  노지재배 수박 주산지의 경우 그동안 고창이 그 명성을 유지해 왔

으나 노지재배 수박에 대한 수요감소와 연작피해로 쇠퇴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역의 경우 노지작형에서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작형으로 변환하거나 작목 전환이 시도될 것이다. 그러나 수박

의 계절적 특성 때문에 노지재배 수박 산지는 특정산지에 의존하는 

비율보다는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봉화지역 같은 경우는 노지작형과 시설억제작형간의 틈새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노지억제작형으로 특화해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시설수박은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표 5-5. 수박 주산지간 변화전망과 특징

현재 주산지 변화 전망 변화의 특징

노지 고창, 봉화
노지억제작형으로 봉화, 

음성, 영주
노지는 전국으로 확산

시설 함안
시설작형으로 함안, 부여, 

논산, 예산

시설재배는 비교우위지역으

로 분산

자료: 1.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지역 재배면적 동향｣, 해당 연도. 

     2.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출하지 분석집｣, 해당 연도.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월보-과채류류｣ 내용 발췌, 각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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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는 현재 주산지가 성주, 함안, 고령 등이나, 생산․유통기술이 

우위에 있는 성주지역과 성주 인근지역으로 집중화되고 있다. 현재 

주산지이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주산지는 쇠퇴하고 있다. 

  노지재배 오이 주산지인 여주, 포천 등은 쇠퇴하는 반면, 노지억제

재배 주산지인 연천, 홍천, 제천 등 자연 조건이 양호한 지역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5-6>. 시설재배 오이는 주산지로 명성이 있던 

구례, 고흥, 광양, 창녕 등은 토양관리상 연작피해, 시설의 노후화, 

기술의 진부 등으로 쇠퇴하고 춘천, 부여, 공주, 평택 등으로 이동되

고 있다. 시설재배 오이는 작형 변화를 통해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

는 지역으로 주산지가 이동될 것이다.

  딸기의 주산지는 자연적 조건이 양호한 밀양, 김해 등 남부지역이 

었으나, 최근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로 주산지가 확산되고 있다. 논에 

답리작으로 딸기를 재배함으로써 경지의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규모

의 확대와 산지의 집단화가 가능한 평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

히 소비지와의 거리,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논산, 

익산, 완주, 부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 5-6. 오이 주산지간 변화전망과 특징

현재 주산지 변화전망 변화의 특징

노지 여주, 포천, 이천 연천, 홍천, 제천 
자연조건으로 노지억제가 양

호한 지역으로 주산지 확대

시설 
구례, 고흥, 광

양, 창녕
춘천, 부여, 공주, 평택

시설은 작형 변화를 통해 비

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

자료: 1.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지역 재배면적 동향｣, 해당 연도. 

     2.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출하지 분석집｣, 해당 연도.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월보-과채류류｣ 내용발췌, 각 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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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산지 발전방향

2. 1.  기 본방향

  1980년대 이후 소득증가와 더불어 과채류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많

은 과채류 주산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주산지는 고정되고 정체 상

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경제환경에 따라 항상 변화하고 

이동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과채류 주산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식생활의 패턴이 외식화, 다양화, 간편화되고 있다. 또한 소비의 

개성화나 안전성 및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과채

류의 생산 및 유통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협의 합병 등으로 

출하조직과 출하물량이 대형화되고, 출하시장의 집중화가 진전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점의 등장으로 거래의 대

형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산지와 대소비지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다. 

셋째, 원예 농산물의 과잉기조가 나타나는 가운데 수입품과의 경쟁

격화가 대두되고 있다. 공급 면에서의 국제화는 주산지의 존립에 영

향을 미치게 되어 주산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주산

지 내의 영농담당자가 고령화되고 후계자 부족 등의 문제가 야기되

고 있다.

  이상과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특정 주산지가 지속적으로 성장발

전하기 위해서는 타 주산지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산지간 

경쟁력은 산지내의 입지조건뿐만 아니라 산지의 주체적 생산․판매

활동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생산활동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비를 낮춰야 하고, 시장 수요변화에 대응한 생산체계로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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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나가야 한다. 판매활동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기본적으로 품질 차

별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은 개별 농가 단위보다는 기능적 조

직체를 구성하여 계획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때 더 크게 나타난다. 

  품목별 수급관계로 보면, 장래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은 생산

기술의 혁신, 주산지규모의 확대, 생산․판매 기능조직의 정비 및 통

합의 강화, 판매촉진 활동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수요 확대가 어려운 품목은 계획출하에 의해 수요에 적합한 수량을 

공급하는 것이 과당경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된다. 

  한편, 타 주산지가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조건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주산지규모를 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규모 이상의 산지로 확대시켜 규모의 유

리성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둘째, 주산지의 최저 필요자본 수준을 

확보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쓰임새에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주

산지의 생산기술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주산지

의 기능적 조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주산지의 기능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조직 참여가 활발하

기 위해서는 제1의 요건으로 조직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순편익이 陽(+)이어야 한다. 조직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보수가 농가

가 개별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했을 때보다 커야 한다. 두 번째는 

비물질직인 것으로서, 경제적인 순편익에서 주관적인 효용을 가감한 

조직화에 따른 순효용이 陽(+)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농가

의 신망을 얻고 사명감이 투철한 지도자(leader)가 존재해야 한다. 지

도자는 농가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 행정

기관이나 농업관련단체에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농가

내부에서 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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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주산지 발전방향

2.2.1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농산물의 판매시장에서 주산지가 복수일 때 상호 경쟁자의 행동을 

예측해 가면서 출하량의 조절로 판매가격을 높이고, 판매 단위당 이

윤을 증대하여 자기 주산지의 총 이윤을 최대화하는 행동이 필요하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조직화가 요구된다.13 

  주산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산지의 지리적 생산조건, 

규모경제, 생산 및 유통활동에서의 조직력 등이다. 시장에서 주산지

의 출하량 점유율에 따라 거래교섭력이 결정되고 타 주산지에 비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대규모 산지가 될수록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으로 생산 및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등급화․표준화 

등을 통해 품질의 질을 높여 다른 산지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

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산지가 판매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

할수록 그 주산지는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산지간 경쟁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규모 주산지는 판매

가격에 미치는 출하량 조절작용의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생산물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 즉, 시장 점유율이 낮은 주산

지는 대규모 산지의 출하량의 변화에 따라 출하량을 스스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13 수평적 조직화는 경영규모가 영세한 개별농가가 조직활동을 통해 대형 

고성능 기계나 시설을 공동구입․이용하거나 공동판매조직을 형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수평적 조직화는 생산요소의 판

매자이자 구입자인 개별경영이 조직화에 의해 조달․처분 활동을 효율

적으로 행하여 자신과 공동의 경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이다(淺見淳之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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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동마케팅활동의 강화

  주산지 내에는 지역 생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주체로서 작목

반,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전문조합 등 다양한 생산자 조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하활동의 경우 실제 사업 내용은 대부분 공동

수송에 그칠 뿐 공동출하․공동정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

산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케팅활동에서 생산자의 공동대응이 필

요하다. 공동출하로 출하단위를 규모화하고, 주산지 다수 농가의 공

동출하․공동계산, 효율적인 선별․포장으로 시장에서 대외 교섭력

을 강화하여 부가적인 이익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포장․브랜드의 통일 등 공동대응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이 산지내 유통조직과 연

계 운영되어야 한다.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등 그 

동안 건설된 산지유통시설의 이용 효율이 낮은 것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과 지원기준과 지원 대상이 너무 경직적

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지유통시설이 지역이나 품목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규

모와 내용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아울러 

운영활성화를 위한 평가와 후속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산지에 유통기술의 도입․보급과 저장, 포장기술의 개발

로 비용을 절감시키고, 출하시기의 조절 등으로 가격을 높게 받고, 

광고, 선전, 브랜드화가 정착되어 판매촉진, 시장 개척, 전자상거래 

등으로 소득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2.2.3 정보수집 강화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동향에 대한 정보는 합리적이고도 신속한 

생산 및 판매전략을 구축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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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의 제고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농산물의 생산․출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내외 생산과 시장수급에 관한 사전 정보는 주산지 

농업인의 합리적 영농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품

목별 재배면적, 작황, 출하에 관한 정보는 농산물 수급정책 수립과 

농업관련단체 및 유통업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런 의미에서 생산․출하 및 가격정보와 예측정보를 발표하는 우리 

연구원의 농업정보관측센터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생

산․출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3. 주산지 관련 주체별 역할

  주산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품목시험

장, 농협, 주산지 농가 각자가 할 역할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주체는 유기적 관계 하에서 고유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그 

주산지는 경쟁주산지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산

지 관련 주체별 역할을 정리하면 <표 5-7>과 같다.

3. 1.  정부 및 지자 체   

  정부나 지자체는 주산단지의 규모화, 시설현대화, 연작피해를 감

소시키기 위한 토양개량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비용절감 차원

에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유통

의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개선, 저온저장고, 포장재 상자 개발, 브

랜드화 촉진, 규격상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2.  농 업 기 술 센터 및 시 험장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재배기술의 신속한 전파, 적기수확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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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포장 기술보급, 농약의 안전사용 지도, 각종 현장애로기술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재배기

술과  농가경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품질인증제 운영,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지도, 토양관리, 시설관리, 에너지절감, 병해충 

방제 등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가격 및 시황정보를 신

속히 전파하고, 판촉활동, 품평회 개최, 건강식품으로서의 약리작용 

등을 홍보하여 소비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시험장에서는 지역의 자연적 조건에 맞는 품종개발과 생산 및 

상품의 규격화에 대한 주요 시험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농가교

육 및 컨설팅 기능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실증시험을 강

화해서 기술을 정립하고, 현장적용에서의 문제점 발굴과 해결책 강

구, 고품질 생산지도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공

동으로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사업에는 고품질 상품 생산기술 지도, 정밀 선별 및 규격화 요령 

지도, 수출회사 알선 등이 있다. 

3. 3.  농 협 및 전문조합

  농협 및 전문조합은 농자재의 공동구매, 농가의 가격보장을 위한 

계통출하 유도, 출하조절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작목반을 적극 육성하고 경영개선 자

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정보 및 판매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과 더불어 우수 재배농가의 사례를 수집하여 인근

농가에 전파함으로써 지역농가의 유통활동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소비지를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 유명매장 직

판행사 및 무료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

함으로써 브랜드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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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주산지 관련 주체별 역할

주체별 역할

정부 및 지자체

◦규모화, 시설 현대화, 토양개량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추진, 무인방제시설, 

◦유통구조개선지원, 저온저장고, 포장재 상자 개발지

원, 브랜드화, 규격박스지원

◦무료 시식회 및 직판행사  

◦정기간행물을 통한 기술정보제공, 주산지 상품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수출장려 및 지원, 무역회사의 정보 제공 등

농업기술센터,

품목시험장

◦기술 전파, 품종개발, 적기수확 및 선별포장 기술을 보

급, 농약안전 사용지도, 생산 및 규격화, 시험사업추

진, 현장애로사항 기술 해결, 농가경영 컨설팅 제공, 

◦토양관리, 시설관리, 에너지 절감, 병해충 방제

◦새해영농설계교육, 경영상 문제점 발굴 보완, 고품질, 

안전성 농산물 생산지도

◦가격 및 시황정보 제공, 판촉활동, 품평회 개최, 건강

식품으로서의 약리작용 홍보, 매스컴을 통한 홍보 

◦수출단지 육성, 수출회사 알선 등

농협 및 전문조합

◦농자재 공동구매 및 경영개선자금 융자

◦계통출하, 출하조절, 작목반 육성 및 지원

◦유통, 판매정보, 컨설팅 지원, 연수 프로그램 운용

◦판촉활동, 직판행사, 무료 시식회 등  

개별 농가

◦주산지 농가 조직화 참여, 

◦지방정부, 농협, 농업관련조직 등의 지도에 참여

◦주산지 구성원간에 공동협력관계 유지

◦당면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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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개별  농 가 

  지역 농민은 주산지 기능 조직의 계획주체이고 실행주체인 동시에 

수혜자이다. 지역 농민이 없는 기능조직은 있을 수 없다. 지역농가가 

주산지 조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주산지가 

발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지역 내 농가는 지방정부와 농

협 그리고 농업관련조직 등의 지도와 지원을 통하여 활동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것을 조직 내부로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수행해 나아가

야 한다. 아울러 주산지 구성원 간에 공동협력 관계를 통하여 주산

지가 당면한 문제를 적극 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4 . 조사지역의 발전대책14

4. 1.  수박  주산지 발전대 책 

  촉성작형 수박 주산지인 함안은 생산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

고, 지역 브랜드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공동선별․포장 등이 이루

어지지 않아 상품의 질이 떨어져 도매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지 못

하고 있다. 장기적인 시설재배로 토양오염이 심하여 연작피해가 발

생하고 있어 토양관리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촉성작형으로 

수박을 재배하고 있으나 수요변화로 인해 가격이 높은 시기에 출하

하기 위해서는 작형을 초촉성작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표 5-8>.  

  노지재배 수박 주산지인 고창은 밭에 10년 이상 재배하고 있어 토

14 주산지의 발전대책은 해당 지역의 조사 응답자가 그 지역이 당면한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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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조건이 좋지 않아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지 않아 가격이 낮다. 수

박 주산지로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이 우선 이루어져

야 한다.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시설 작형으로 전환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품종개발과 재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창지역의 

수박 판매는 주로 전통적인 포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지

양하고, 상품의 공동선별․포장,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부여 지역은 과채류 면적 중에서 수박재배 면적이 가장 크고 수박

이 지역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작목이다. 부여는 기상, 일조, 

지하수 등의 자연적 조건이 우수하고, 수박을 벼 전작으로 논에 재

배하고 있어 토양 조건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유통 측면에서 규

격화는 실시하고 있으나, 선별․포장․판매․정산 등에서 공동활동

은 취약한 형편이다. 재배작형은 무가온 촉성재배가 10%, 반촉성재

배 85%, 억제재배 5%이다. 토양과 기후가 양호하여 작형 조절을 통

표 5-8. 수박 주산지별 발전대책 

대   책

함안

 ◦생산, 유통 조직(브랜드)

 ◦토양관리 강화

 ◦작기변화(촉성 → 초촉성)

고창
 ◦대체작목으로 전환(인삼 등)

 ◦노지 → 시설작물 전환

부여
 ◦토양, 시설, 경영개선

 ◦노지 → 노지억제

봉화
 ◦육묘 및 시설관리 기술개발

 ◦시설기술 개발

음성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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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득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포전거래가 감소하고, 공동판

매, 직거래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더욱 확대

될 필요가 있다. 

  봉화지역은 1990년 이후 준고랭지라는 자연적 조건을 살려 수박을 

전국 출하물량이 적은 9～10월에 출하함으로써 가을수박 주산지가 

되었다. 포전거래 비율이 5년 전 100%에서 현재는 40%로 감소하기

는 하였으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 수박의 품질개선을 위해 육묘 및 시설관리 기술개발의 투자와 

향후에 나타날 연작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음성지역은 1990년대 초 노지재배 면적 비율이 높았으나, 현재는 

시설재배와 노지재배 비율이 비슷해졌다. 품질개선을 위해 노지재배

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하고, 토양관리, 온․습도 관리, 비배관리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2.  참 외  주산지 발전대 책 

 시설재배 수박의 최대주산지인 함안 지역은 1994년 이후 수박에서 

소득이 높은 참외로 일부 작목 전환을 하면서 참외 산지로 새롭게 

형성되었다. 주 품종은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은 금싸라기이나, 저온

기 착과가 용이하고 과실 비대가 양호한 품종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재배기술이 도입되어 품질을 고급화해

야 한다. 생산활동은 현재의 품앗이 단계를 벗어나 농자재 공동 구

입과 공동작업까지 확대하고, 유통조직도 활발하지 않아 개선할 필

요성이 있다<표 5-9>. 

 성주지역은 장기적인 시설재배로 토양오염이 심하여 연작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토양관리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반촉성작형

으로 참외를 재배하고 있으나 가격이 높은 시기에 출하하기 위해서

는 작형을 촉성작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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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특히 신선도를 중시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상품

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표 5-9. 참외 주산지별 발전대책 

대   책

함안

 ◦ 생산, 유통 조직(브랜드)

 ◦ 상품화 기술제고

 ◦ 경영기술 제고

성주
 ◦ 토양관리

 ◦ 생산․유통 조직화



88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980년대 이후 소득증가와 더불어 고급원예작물의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채소 농가와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

가하였고, 시설채소 중에는 과채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현재 과채류 생산액은 3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채소생산액(7

조 2천억 원)의 44%에 이른다.

  과채류는 대체로 주산지가 형성되어 생산되고 있는데, 자연적․사

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주산지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일한 주

산지에서도 가격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배품종이나 작부체계를 조

정하는 등 재배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주산지별 농가의 경영성

과는 재배방법, 농가의 기술수준, 시설형태 등 생산구조와 산지별 생

산 및 유통조직의 활동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

채류 주산지의 변화는 과채류의 수급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욱이 쌀 농업이 위축되면서 농가에서는 쌀 대신 과채류로의 작목 전

환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과채류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채류의 수급균형을 통한 농가의 소등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주산지에 대한 기본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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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류 가운데 생산비중이 큰 수박, 참외, 오이, 딸기를 대상으로 주

산지 분포와 주산지별 생산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산지

별 경쟁력 분석을 통해 이들 품목의 주산지 변화를 전망하고, 일반

적인 주산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식생활이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과채류 소비행태가 주년 소비체

계로 바뀌고 있다. 계절별 소비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초에 비

해 여름 소비는 소폭 증가한 반면, 봄, 겨울, 가을의 소비증가율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과채류 소비변화의 요인은 경제적․사회적 요인, 

건강, 문화요인, 광고효과 등 다양하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기준도 

과거에 비해 상품의 색깔, 크기, 맛, 가격, 신선도, 안전성 등을 더 고

려하고 있다.  

  과채류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노지재배 면적은 감소추세를 보이

고 시설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

속될 전망이다. 특히 농가단위에서 재배시설의 규모화, 현대화, 신기

술과 신품종 도입 등이 적극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과채

류의 시설재배 면적 증가와 기술발전에 의한 단수의 증가로 전체 생

산량은 증가할 것이다. 

  과채류의 생산량 증가에 의한 수급불균형은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

지고 결국 농가경영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과채류의 수

급균형 유지를 위해 수출을 모색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수출품목

이 제한적이고 수출확대가 용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생산단계부

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가단위에서 생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도입하는 시설, 재배기술, 품종, 

판매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안정화 방안이 주산지 내에서부터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주산지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타 지역

보다 특정 작물의 생산량이 대량으로 집중되어 있고, 어떤 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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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의해 생산되어 타 지역보다 생산력이 높고,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 생산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러한 주산지는 고정되어 있고, 영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

화하고 있다. 또한 주산지는 생산지역의 타 지역 이동뿐만 아니라 

주산지 내에서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과채류의 경우도 생산이 확

대됨에 따라 각지에 많은 주산지가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변동될 것

이다. 그러나 과채류의 경우는 다른 작물에 비해 주산지 변화가 상

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채류는 시설재배가 대

부분이고 자본․기술 집약적이라는 특성이 있고, 고정된 시설에 의

해 생산시기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산지는 기간 작목의 지역특화를 중심으로 산지간의 경쟁

력에 기초하여 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주

산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생산․유통을 통한 단위당 생산

비 및 유통경비를 줄임으로써 경쟁산지에 비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려 

한다. 주산지간의 과당경쟁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생산 및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을 기하고 적지

적산주의에 의한 최적 생산과 배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에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적 고

려에 의해 특정지역을 주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개입은 현실적으

로 어렵고, 정책수혜조건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지원하게 된다.

  주산지는 수요변화 등 외부요인과 지역의 생산구조 변화 등 내부

요인에 의해 산지가 성장하거나 정체 또는 쇠퇴하는 등 부단히 변화

하게 된다. 주산지로서 성장하는 경우는 대체로 과채류의 수요변화

에 대응하여 지리적 생산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규모화와 조직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이다. 예를 들어 함안의 경우 겨울철

과 봄철 수박 수요에 대응하여 무가온 촉성재배 수박 주산지로 성장

하였다. 주산지로서 정체 또는 쇠퇴하는 지역은 생산물 자체가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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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판매상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지역이다. 고창의 

경우는 전통적인 노지재배 수박의 주산지였으나 여름철 수박 수요가 

감소하고 밭떼기 출하에 의한 시장에서의 공동대응 미흡으로 경쟁력

이 약화됨에 따라 주산지로서의 명성이 퇴색하고 있다.           

  주산지별 경락가격으로 본 경쟁력 수준은 지리적 조건과 산지의 

생산 및 유통기술 정도에 따라 동일한 작형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산지별 토양관리, 육묘방법 등 재배기술과, 시설관리 

기술에 차이가 있고, 브랜드화율이나 출하형태의 차이에 의해 나타

난 결과이다. 품목별 산지경쟁력지수를 이용한 경쟁실태를 보면, 고

창지역의 수박과 구례지역 오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행 주산지의 

경쟁력지수가 1보다 커서 전국평균보다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 작형별 수익성은 시설억제작형, 반촉성작형, 촉성작형, 노지억제

작형, 노지작형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채류의 주산지는 해당 주산지의 경제적 입지조건과 주산지 내부

의 대응능력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연구대상 품목의 주산지 변화를 

전망해 보면, 수박은 소비의 주년화가 진행되면서 공급체계도 바뀌

어 동일 주산지 내에서도 촉성작형, 반촉성작형, 억제작형간에 변화

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지재배 수박에 대한 수요 감소

로 고창지역은 쇠퇴하고 노지억제작형 및 시설억제작형 도입이 가능

한 봉화, 음성지역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외는 현재의 성주, 

함안, 고령지역 등에서 생산․유통기술이 우위에 있는 성주지역과 

성주 인근지역으로의 집중화가 예상된다. 노지재배 오이 주산지는 

현행 여주, 포천 등에서 노지억제작형에 유리한 연천, 홍천, 제천 등

으로 확대될 것이다. 시설재배 오이의 전통적 주산지인 구례, 고흥, 

광양, 창녕 등은 장기간 재배에 의한 연작피해, 시설의 노후화, 기술

의 진부 등으로 정체할 전망이고, 춘천, 부여, 공주, 평택 등이 새롭

게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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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채류의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

응해야할 뿐만 아니라 주산지의 지리적 생산조건을 충분히 살려나가

고, 생산․유통활동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규모의 경제 실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산지의 출하량 점유율이 시장교섭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규모 산지가 될수록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으로 생산 및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고, 등급화․표준화 등을 통해 품질을 높여 

다른 산지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주

산지가 판매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할수록 그 주산지는 추가 이

득을 얻을 수 있다.

  유통활동에서의 공동대응은 유통기술의 도입과 보급을 촉진시키

고, 저장, 포장 등 유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조직

원간의 출하시기 조절, 광고, 선전,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촉진, 시장

개척, 전자상거래 도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

해 지역농산물의 차별화를 추구함으로써 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있다. 공동 유통활동은 농산물의 생산과 가격 동향에 대

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케 하여 합리적인 생산 및 판매전략을 구축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농가의 경영형태는 농업의 여건변화에 따라 전문화, 단일

화의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개별경영에서는 생산자원의 

제한 때문에 규모의 유리성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즉 농업경

영은 자기 발전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으나 각 농가가 자기 완결적

인 발전계획을 실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지역공간에 존재하는 다수의 경영군을 조직화하여 내부 

및 외부경제의 효과까지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개별농

가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산지 육성은 이러한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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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채류의 생산 및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주산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농가의 자발

적 참여와 협동심이 기본 요체가 될 수 있으나 주산지를 둘러싼 지

방 및 중앙정부, 농업기술센터, 품목시험장, 농협 등의 지원과 협력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예농산물의 과잉기조가 나타나고,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대두

됨에 따라 주산지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

화 속에서 주산지 관련 주체의 기능과 역할은 주산지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과 운송수단이 비약적으로 발달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산지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관련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과채류의 생산 및 출하, 가격, 기

술, 해외동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은 관련 

주체의 몫이다. 주산지 내 농가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원간

의 공동협력관계를 통하여 시장에 대응해 나가고, 자신의 주산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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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e and Competitiveness on Fruit-vegetables 
Producing Districts

  The demand of high quality horticultural products has 
continually increased due to high income after 1980's. Farmers 
who cultivated green-house vegetables and cultivated land have 
increased with the demand's increase.
 Fruit-vegetables occupy a important position in green-house 
vegetables. Fruit-vegetables generally are producted by main 
producing district(MPD). The position of main producing district 
has changed by natural and social condition's change. It is 
necessary to basic data for inducing farmhouse income 
stabilization with the balanc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main 
producing district's distribute and production in watermelon, 
melon, cucumber, strawberry which occupy a important position 
in fruit-vegetables. Also, this research aims to outlook MPD's 
change, and suggest the MPD's improvement schemes due to 
competitiveness analysis.
 MPD has means that place focus on producing a designated 
item, has high productivity compared by others and has a ability 
to cope with market situation. MPD doesn't have perpetuity but 
has changed to other places and the inside of a MPD. In case of 
fruit-vegetables, lots of MPD have been formed,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But, fruit-vegetable MPD won't be large changed 
compared by other products because of green-house cultivation 
which can adjust product season, a specific character such as 
intensive capital, technique.   
 Watermelon's supply system has changed due to year-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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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The types of growing in inside of a product area 
will be changed. Especially, Gochang county acreage will 
decrease due to open-field watermelon's consumption decrease. 
The type of suppress, Bonghwa, Eumsung will be formed new 
production districts. In case of Melon, the present main product 
districts, Seongju, Haman, Goryoung will be concentrated to 
Kyoungsang-bukdo include Seongju. Open-field cucumber's 
MPD, Yeoju, Pocheon will be spread to open-field suppress, 
Yeoncheon, Hongcheon, Jecheon. Because of repeated cultivation 
damage, superannuated equipment, low technique, Green-house 
cucumber's MPD, Gurae, Gohung, Gwangyang, Changryoung 
will be changed to Chuncheon, Buyo, Gongju, Peongtaek. 
 Competitiveness between the MPDs will be more deepen due to 
domestic horticultural oversupply,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To continual improvement, MPDs need supply system's elastic 
adjustment such as the type of growing, plant breeding in the 
condition of regional production. Also, MPDs must pursuit to 
economies of scale with the systematization of production, 
marketing.
 MPDs need to occupy a important position in competitiveness 
with cooperative producing, shipment for reducing production 
and marketing cost and grading, standardization for improving 
quality. Promoting MPD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ersonal management, to stabilize production and consumption 
with the shipment adjustment. 
 Farmer'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s the cardinal point to 
improve MPD. It must be supported by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gricultural 
cooperativ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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